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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북·중 접경지역의 교역, 투자, 금융 방식과 거래관행을 조사함으로써 현재 확대 추

세인 북한의 대중국 경제협력의 특이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접경

지역의 북한과 중국 간 거래에는 현금결제, 현물거래, 봇짐무역, 임가공을 위한 원부자재 제공 등 

비공식적인 방식이 일상화되어 있어 상품과 물자가 교류되는 과정에서 음성적인 거래가 활용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거래방식은 최근까지 북한과 중국의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불법적인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북·중 접경

지역 경제교류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대북, 

대중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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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이종운ㆍ홍이경

핵개발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경

제제재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확대

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 차원에서 논의되던 북한 접

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들이 최근 구체화됨으로써 북ㆍ중 간의 경제관계

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ㆍ중 간의 교역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과의 거래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둥, 옌볜 등의 변경도시에 위치한 기업과 상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중

국기업은 2000년대 후반기에 광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통업 

등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 투자는 핵문제, 경제제

재와 같은 북한의 대외관계 저해요인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접경국가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대조치를 활용하여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 중국업체들이 북한

과 거래하는 방식은 ① 일반무역 및 변경무역제도를 이용한 수출입거래, 

② 임가공 무역, ③ 북한과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중간거래자 역할, ④ 

밀무역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 측 접경도시에는 북한의 주

국문요약



요 무역회사가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광선은행, 통일발전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무역회사와 기관들은 접경지

역에서 정착된 중국과의 거래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고는 북ㆍ중 접경지역에서의 교역, 투자, 대금결제 방식과 거래관행

을 조사함으로써 확대되고 있는 북ㆍ중 경제협력의 특이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접경지역에서의 북

한과 중국 간 거래에는 비공식적인 방식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상품과 

물자가 교류되는 과정에서 양국 파트너간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하여 음

성적인 거래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용장거래와 금융기관을 활

용하는 국제거래관행과는 달리 북ㆍ중 간에는 현금거래나 구상무역과 

같은 거래방식이 관행화되어 있다. 이러한 접경지역에서의 거래방식에는 

외화 밀반출 등과 같은 불법적인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한 산업침체, 외화부족과 더불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직면하여 공식적 금융거래를 회피하는 음성적인 방식들을 적극 활용하

고 있다. 접경지역에 소재한 중국 무역회사와 투자가들은 북한과의 거래

에서 현금결제, 현물거래와 같은 관행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

자들은 부대비용 절감과 세금회피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는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북 교역방식을 살펴보면서 북ㆍ중 거래관행의 특

징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중국의 대북 교역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의 특징이 반영된 거래방식은 변경무역이다. 접경지역의 중국업

체들은 변경무역 방식을 활용해서 북한과 교역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외환관리와 자금결산, 세금환급 등에서 일반무역방식에 비해 중국

기업들이 변경무역을 통해 비공식 거래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

기 때문이다. 최근 규모가 크게 성장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일부 무역업

체들은 지역 내 기업과 상인들의 수출입 대리업무를 취급할 뿐만 아니라 

상하이, 칭다오와 같은 역외지역 업체들의 대북 거래를 대행함으로써 북



한과 상거래를 하는 많은 중국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

으로서도 외상거래 및 물물교환, 대금의 상계처리와 같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 사업관계를 오래 지속한 접경지역 중국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한

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다양한 비공식적 거래방식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중 교역규모는 중국세관 자료를 활용한 통계보다 훨

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대북 투자에서의 중국기업의 거래관행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생산설비, 원부자재, 운영자금을 제공하면서 북한과 

자원개발, 제조업 분야에서 합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류

ㆍ봉제, 전자부품 조립 등의 위탁가공사업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산 합섬직물, 인조섬유와 같은 섬유 원부자재의 

대북 수출이 증가하고,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의류제품이 부상한 것에

는 중국의 대북 임가공사업 확대에 기인한다. 높은 이직률과 숙련공 부

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 의류산업과는 달리 북한 근로자들은 대부

분이 경험이 오래된 전문인력으로서 북한에서 위탁생산한 제품은 가격

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임가공 생산은 중국과 북한 파트너간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거래되는 자금과 물품의 이동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

고 있다. 중국업체들은 발주한 제품의 원부자재와 관련 생산설비를 북한

에 제공하고 노임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무역회사나 정부기관에 지급

하는 경우가 많다. 임가공비의 현금지급은 북한으로 반입되는 자금에 대

한 은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생산단위와 관련 권력기

관들이 자체 운영자금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중국은 2004년 10월에 체결한 ‘중국인민은행과 조선중앙은행 

간의 지급결산 협의’와 같은 양국간 합의에 의한 공식적인 대금결제와 

자금의 이동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외국환 

관리규정에 따라 무역대금의 결제방식과 외화 반입 및 반출에 대한 규제



를 두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과의 무역대금 결제를 제도화

하기 위해 위안화 전용계좌 개설 등과 같은 수차례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기관, 무역회사와 금융기관들은 중국과의 거

래에서 규정된 무역대금의 은행송금이나 대금결산방식을 거의 지키지 

않고 비공식적인 방식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

지 않지만 중국의 대북 무역에서 약 20~30% 정도가 금융기관 사이의 송

금방식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현금결제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접경지역에서의 경제교류를 분석함으로써 보고서는 북ㆍ중 간에 활용

되고 있는 거래방식과 관행은 최근까지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하

였지만, 불법적인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

하였다. 북ㆍ중간의 경제관계에는 국제적 규범에 어긋나는 비공식적인 

거래방식이 관행화되어 있고 중국당국의 비효율적인 관리체계와 행정적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과의 교역에서 중국의 허술한 통관검사

와 이중용도품목, 사치품의 대북 반입에 대한 미흡한 관리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북ㆍ

중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현금거래, 중국인 대리인을 통한 금융

업무 대행과 같은 불법적인 거래방식은 거래금지품목의 북한 반입과 북

한 권력기관의 비자금 운영을 위한 외화확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

고 현금거래와 같은 비공식적인 거래를 활용하는 것은 대북 제재조치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낮은 국제신인

도, 외화부족, 비합리적인 법제도 등의 다양한 대외경제활동 제약요인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접경지역 중국업체들은 북한이 현금거

래, 물물교환, 외상거래 등의 비공식적 거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유일한 비즈니스 파트너일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관계에

서 접경지역을 경유하는 교류와 우호적인 대우를 통해 북한경제가 낮은 

수준이나마 작동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핵개발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북한당

국이 경제개혁을 시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중 경

제밀착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특히 북한경제가 구조적으로 중국

에 종속되어가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은 이미 고착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지하자원, 기간산

업의 개발권이 중국기업에 과도하게 넘어가고 있다. 경제의 대중국 의존

이 심화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가 우선적인 목표인 북한정권

은 내부 경제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정책의 추진보다는 중국의 지원과 경

제협력에 바탕을 둔 의존적 발전(dependent development)전략을 추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은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경제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북ㆍ중 경제관계의 형태와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에서조차 경쟁력을 상

실해가는 저가의 노동집약적 의류제품 및 광산물, 농수산물 등 1차산품

의 대북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기는 구조이므로 북한이 교역을 통해 국

제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산업회생을 위한 대규모 자본유입과 선진기술 

도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원자재 시장에서의 가격변화나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와 같은 외부충격에 

의해 북한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광물자

원의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면서 필요물품을 수입하는 교역구조와 증가

하는 무역적자, 불균형이 심화되는 산업구조를 방치할 경우 북한은 제3

세계 저개발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만성적인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

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경제정책의 변화와 대외관계 재정

립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시정하면서 북한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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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강행

함으로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다자간 경제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이 2013년 2월에 실시한 3차 핵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

는 3월  7일에 UN 안보리 결의안 2094호 채택을 통해 추가적인 제재조

치를 취하였다. 대북 경제제재 강화로 북한은 해외투자 유치와 국제사회

의 경제지원 획득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핵개발문제로 북

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

력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 투자 국가이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밀착은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큰 특

징이다. 특히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 차원에서 논의되던 북한 접경지

역에서의 사업들이 구체화됨으로써 북ㆍ중 간의 경제관계 활성화는 국

내외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의 대외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욱 확대

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북한의 정치, 경제에 함의하는 바가 크

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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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증가하였고 2000년대 말부터 증가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

세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북한의 대중국 교역은 59억 3,000만 달

러를 기록하였다. 중국과의 무역확대는 북한의 대외교역이 증가세를 유

지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거래가 여타 국가들과의 교역

감소를 상쇄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조치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상품교역과 중국의 원조를 

위주로 이루어지던 북ㆍ중 경제관계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중국기업

들의 대북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1) 과거 소규모 기업과 상인들이 북한에서 

식당, 상점, 양식장 등을 운영하는 수준이었던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0

년대 후반기에 자원개발에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중국은 북한의 최

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기업은 광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제조

업, 유통업 등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 투자는 핵문

제, 경제제재와 같은 북한의 대외관계 저해요인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

하고 있다.

최근 북ㆍ중 경제관계에서 특기할 사항은 중국정부가 자국의 낙후지

역인 동북3성 개발과정에서 북한 접경지역과의 연계개발을 추진하고 산

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2011년에 

나진ㆍ선봉지역과 신의주 인근의 황금평지역을 경제특구로 공동개발하

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황금평지역 

개발은 현재까지 관련 법률과 개발방식에 대한 북ㆍ중 간의 협의가 진행

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중국 단둥과 남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

대교는 2013년 중국 측 교각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교량공

사와 함께 남신의주로 연결되는 배후도로 건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중국이 북한 동북부 접경지역과의 인프라 연계 개발에서 투자

1) 정형곤ㆍ김지연ㆍ이종운ㆍ홍익표(2011),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p. 80, pp.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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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나진ㆍ선봉지역의 운송인프라 구축과 나

진항 개발사업이다. 북한당국은 중국정부와 ‘개발합작 연합지도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고,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와 관련 정부기관 주최

로 베이징, 창춘, 샤먼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2012년에 수차례 개최하였

다.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 관계자들은 나선특구와 황금평지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동북3성 개발사업

과 연계되어 접경지역의 교통ㆍ물류 인프라와 산업기반이 개선되면 중

국기업들의 대북 진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북한과 중국이 접경지역에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서의 중국과 북한의 경제거래실

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최근 북ㆍ중 경제관계에 대한 관심증가에 

따라 양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와 중국 동북지역의 인프라 구축, 나

진ㆍ선봉지역을 포함한 북한 경제특구 개발사업 등에 대한 연구가 국내

외 기관들에서 진행되었다. 조명철 외(2005)의 연구는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현상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여러 북한 전문가들이 북ㆍ중 경제협력의 심화 추이와 주요 특징을 분석

하면서 북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우리의 대북 정책 수립을 위한 구

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선행연구들이 북ㆍ중 경제협력의 동향과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북ㆍ중 경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접경지역에서의 경제교류와 기업들의 거래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구

체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실정이다. 

북ㆍ중 간의 교역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과의 

거래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둥과 옌볜 등의 변경도시에 위

치한 중국 기업과 상인들이 대북 교역에 참여하고 있다. 과거 중국의 투

자는 규모와 방식에서 영세한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랴

오닝성과 지린성의 중국기업을 중심으로 설비, 원부자재, 운영자금을 제

공하는 방식으로 북한과 합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열악한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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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낙후된 산업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중국기업들은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 풍부한 지하자원, 저렴한 인건비 등을 활용한 수익창출을 위해 

대북  투자를 실행하였다. 중국업체의 투자를 받아 생산된 북한 광산물

과 임가공 생산품들의 반출이 최근 증가하면서 북한의 대중 수출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변경지역에 위치한 중국 기업과 사업자들

이 합작기업이나 인력파견의 형태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접경지역에서의 북한과 중국 간 경제교류는 비공식적인 방식이 활용

되고 국제적인 규범에 어긋나는 음성적인 거래가 관행화되어 있다. 따라

서 구체적인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관행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WTO 가입 이후에 대외교역ㆍ금융체계

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중국업체

들은 과거 북한과의 거래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후진적인 형태

를 보이고 있다. 신용장거래와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국제거래관행과는 

달리, 북ㆍ중 간에는 현금거래나 구상무역과 같은 비공식적인 거래방식

이 관행화되어 있다. 이러한 접경지역에서의 거래방식에는 외화은닉, 밀

반출, 자금세탁 등과 같은 불법적인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다. 경제난으

로 인한 산업침체, 만성적 외화부족과 함께 국제적인 규범에 맞는 무역, 

투자, 환율 제도 등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북한은 국제경제체제에 편입

하지 못하고 중국과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당국은 국제사

회의 경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업체와의 현물거래, 현금거래 등 비

공식적, 음성적 거래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북한

기업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계를 가지는 접경지역의 중국 기업과 상인들 

또한 외부에 정보가 알려지거나 대북 경제교류방식이 주목받는 것을 원

치 않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간 경제교류와 거래

관행은 실태가 거의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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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는 북ㆍ중 접경지역에서의 교역, 투자, 대금결제 방식과 

거래관행을 조사함으로써 확대되고 있는 북ㆍ중 경제협력의 특이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알려진 바

와 같이 북한의 대중 경제 밀착 또는 의존은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되

고 있다. 경제관계의 대중국 지역편중현상과 함께 저가 1차산품(primary 

commodities)을 수출하고 전략물자와 공산품을 수입하는 저개발국가의 

교역형태가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다. 교역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중국의 투자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단순한 자원의 대중 

반출이나 중국에서 사양화된 기술과 제품의 대북 교류가 대부분이기에 

북한경제의 생산기반 확충이나 경제난 극복을 위한 토대 강화와는 거리

가 멀다. 대외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북한당국이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

적 계산에 따라 중국의 후원과 경제협력에 의존하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북한경제는 되돌리기 힘든 수준의 대중 종속구조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

다. 본 보고서는 양적,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북ㆍ중 경제관계를 살펴

보면서 북한경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접경지

역에서의 경제교류를 분석함으로써 보고서는 북ㆍ중 간에 활용되고 있

는 거래 방식과 관행은 최근까지 북ㆍ중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하였지만, 

불법적인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현금거래와 같은 비공식적인 거래를 활용하는 것은 대북 제재조치의 영

향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대

중 경제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어 북한이 향후 경제회복을 위한 발전전략

을 추진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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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교역, 투자, 금융거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거래관행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중국세관 통계 분석을 통한 2000년대 북한과 중국의 교역 추이 분석

- 동북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성별 대북한 교역 분석

- 북ㆍ중 접경지역에서의 중국과 북한의 교역 방식과 특징 파악

- 접경지역 중국기업의 대북 거래 속에 포함된 제3국으로의 교역 조사 

- 북한 수출화물에 대한 세관에서의 통관검사과정 조사 

- 접경지역에서의 물류ㆍ운송 실태 파악 

- 북ㆍ중 간의 밀무역 실태 조사 

- 접경지역에 위치한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 방식과 특징 파악

- 대북 위탁가공의 특징과 문제점 파악

- 북ㆍ중 간의 금융 거래와 관행 조사  

- 비공식 대금결제 관행화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 교역 방식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의 무역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중 교역은 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북3성 지역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접경도시에서는 

변경무역, 일반무역 등 다양한 형태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변경무역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특정 국경지역에서 변경무역을 승인받은 

기업이나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역을 의미한다. 접경지역 중국기

업들의 대북 거래에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산둥성 등의 중국의 

여타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대행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3국

과의 거래에서 중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한의 대북 경제제재가 시행

되기 전인 2000년대 말까지는 북한산 제품이 중국을 경유하여 남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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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중국 무역회사와 임가공업체의 경우는 

유럽이나 중동의 주문을 받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보고서는 대북 투자에서 중국기업의 거래관행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자금과 생산설비, 기술을 제공하면서 북한 파트너와 

합영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 방식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대중 의류

봉제 관련 수출입 급증의 이면에는 중국기업의 대북 임가공사업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가공사업은 중국과 북한 파트너 간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거래되는 자금과 물품

의 이동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가공에 참여

하고 있는 중국기업을 조사하여 대북 위탁가공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

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북ㆍ중 간의 금융거래와 대금결제 관행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ㆍ중 경제교류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공식적 금융거래방식

을 대상과 방법에 따라 분석하고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외형적으로 

공식적인 은행간 금융거래방식과 비공식 대금결제방식 및 특징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비공식 대금결제 관행화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북ㆍ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투자, 금

융 부문에서의 거래 방식ㆍ관행에 대한 연구를 통해 UN 안보리 대북 경

제제재조치의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북ㆍ중 접경지역 경제교류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한 분석과 향후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우리의 대북, 대중 정책수립에 참

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선행연구 문헌조사와 함께 중국세관 자료를 활용하

여 북ㆍ중 양자간 교역에 대한 통계분석을 포함하였다. 보고서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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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중국 단둥, 선양, 옌볜, 훈춘 지역의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대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기업인들과의 심층면담과 중국 공무원ㆍ연구

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북한과 교역, 투자를 하고 있는 변경지

역 기업인, 관계자들은 북한과의 사업관계 유지와 중국 현지 기관의 관

심을 받은 것을 원치 않아 인터뷰에 협조한 중국인의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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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중 경제관계 현황과 특징

대외경제관계가 제한되어 있는 북한에 중국은 최대 투자국이면서 거

의 유일한 우호적인 시장으로 역할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핵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됨으로써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교역과 투자 유치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대 교역국가의 하나였던 일본과의 경제관계가 2000년대 중반 들어 단

절되고, 남북경협이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라 더욱 경색되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투자의 지역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북

ㆍ중 간 교역은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에 불구하고 매우 큰 폭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기업들은 북한의 지하자원, 제조업, 유통업, 부

동산 등의 분야에 진출을 확대하였다. 대중 경제관계 확대는 북한의 국

제적 고립을 터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과도

해지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본 장에서는 북ㆍ중 경제관계의 현황을 

무역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조사하고자 한

다. 또한 북ㆍ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교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동북3

성의 대북 경제관계를 분석하였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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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북한의 대중국 교역 추이(2000~12년)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대중 수입액 451 571 467 628 795 1,085 1,232 1,392 2,033 1,210 2,278 3,165 3,446

대중 수출액 37 167 271 396 582 497 468 582 754 501 1,188 2,464 2,485

무역액 488 738 738 1,024 1,377 1,582 1,700 1,974 2,787 1,711 3,466 5,629 5,931

-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0

주: 2009년 8~11월의 북한자료는 중국세관 통계에서 누락.

자료: 중국세관 통계자료 분석.

1. 북한과 중국의 교역 현황

가. 최근 북ㆍ중 무역의 변화 추이

북ㆍ중 간의 교역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 4억 

8,800만 달러였던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2년에 59억 3,100만 달러로 증

가하였다. [그림 2-1]에서 보듯이 북ㆍ중 무역액은 특히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였다.2) 2010년 북ㆍ중 무역액은 34억 6,568만 달러를 기록하였으

며, 2011년에는 56억 2,919만 달러로 전년대비 62.4% 증가하였다. 북한

의 2012년 대중 전체 무역액은 59억 3,054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에 

2) 중국세관의 공식 통계에서 2009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북한자료는 누락되어 있다. 보

고서에서는 중국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4개월을 제외한 2009년 통계를 북ㆍ중 교역량

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2009년 무역규모는 실제로

는 유지 또는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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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대중국 수입 대중국 수출 무역액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0 450,839 37.2 37,214 -10.8 488,053 31.8 -413,625

2001 570,660 26.6 166,797 348.2 737,457 51.1 -406,863

2002 467,309 -18.1 270,863 62.4 738,172 0.1 -196,446

2003 627,995 34.4 395,546 46.0 1,023,541 38.7 -232,449

2004 794,525 26.5 582,193 47.2 1,376,718 34.5 -212,332

2005 1,804,723 36.5 496,511 -14.7 1,581,234 14.9 -588,212

2006 1,231,886 13.6 467,718 -5.8 1,699,604 7.5 -764,168

2007 1392453 13.0 581,521 24.3 1,973,974 16.1 -810,932

2008 2,033,233 46.0 754,046 29.7 2,787,279 41.2 -1,279,187

2009 1,209,636 -40.5 500,645 -33.6 1,710,281 -38.6 -708,991

2010 2,277,816 88.3 1,187,862 137.3 3,465,678 102.6 -1,089,954

2011 3,165,006 9.0 2,464,186 107.5 5,629,192 62.4 -700,820

2012 3,455,843 8.9 2,484,699 0.8 5,930,542 5.4 -961,144

자료: 중국세관. 

표 2-1.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천 달러)

비해 5.4% 증가하였다. 북한의 대중 수입은 34억 4,584만 달러로 2011

년에 비해 8.8% 증가하였으나, 대중 수출은 24억 8,47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0.8% 증가하여 수입증가에 비해 수출증가는 미미하였다. 북한의 

2012년 대중 수출증가율이 둔화된 이유는 원자재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해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광물자원의 가격이 하락한 데 원인이 있다. 

북한의 2000년대 대중 수입은 수출규모를 줄곧 초과하고 있어 북한은 

중국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의 위치에 있다. [표 2-1]에서 드러나듯

이 북한은 상당한 적자를 보면서도 매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려 왔

으며, 교역액 증가에 따라 무역적자도 함께 커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이는 광물자원 외에는 별다른 수출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낮

은 수준이나마 필수산업과 주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생필품, 산업설비, 원부자재 및 에너지를 수입해야만 하는 현실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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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북한의 중국, 남한, 일본과의 교역 추이 

(단위: 천 달러)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남북무역액

북중무역액

북일무역액

425,148 402,957 641,730 724,217 697,040 1,055,753 1,349,739 1,797,896 1,820,367 1,679,081 1,912,249 1,713,855

488,053 737,457 738,172 1,023,541 1,376,718 1,581,234 1,699,604 1,973,974 2,787,279 1,710,281 3,465,678 5,629,192

333,436

370,356

350,403 463,651 1,290,137 368,485 265,835 253,042 194,782 121,592 9,092 7,664 2,722 0 0

1,976,208

5,930,542

0

-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6,000,000

7,000,000

0

자료: 남북 교역액은 한국무역협회 자료, 북ㆍ중 교역액은 중국세관 통계, 북ㆍ일 교역액은 World 

Trade Atlas 통계 분석. 

주고 있다. 2000년대 전반기에 2억~4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2008년에는 12억 7,919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10억 달러 수준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1년 북한이 광물자원의 수출을 

전례 없이 확대하면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대중 수입

은 증가한 데 비해 광물자원 수출액이 정체를 보이면서 2012년에는 다

시 무역적자폭이 확대되었다.

남북관계가 활발하였던 시기에는 북ㆍ중 간의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

를 남북 교역을 통한 흑자로 만회할 수 있었지만, 남북한 교역이 거의 

중단됨으로써 북한은 전체 대외교역의 적자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

를 가지기 힘들게 되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던 2002년에 북ㆍ중 교역

의 규모는 7억 3,000만 달러 수준이었고 남북 교역은 6억 4,000만 달러

를 기록하여 남북 교역은 북ㆍ중 무역의 87%에 달하였다. 그러나 2012

년에는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59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에 개성

공단의 임가공 생산을 위주로 한 남북한 교역액이 19억 7,000만 달러에 

머물러 북ㆍ중 무역량의 1/3 수준에 불과하였다. 

북한의 전반적인 대외경제관계 악화에 더불어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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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라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급격하게 높아졌다. 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에 48.5%로 

절반을 하회하였으나, 2005년에 52.6%를 기록하고 2009년 78.5%, 2011

년 89.1%로 빠르게 증가하였다.3) 대북 제재로 인해 일본과의 무역이 중

단되고 유럽지역과의 교역이 정체를 보이면서, 중국을 제외한 북한의 무

역상대국은 동남아지역의 일부 국가로 한정되어 있으며 기타 국가들과

의 무역은 소규모로 진행되는 실정이다. 

나. 북한의 대중국 수출 특징

북한의 수입증가 위주로 규모가 확대되던 북ㆍ중 교역관계는 최근 들

어 광물자원분야의 생산증대와 섬유부문의 임가공사업 증가로 대중 수

출구조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최대 수출품목인 무연탄, 철광석 등의 광물성 생산품의 수출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2010년 광물자원 대외수출은 6억 7,8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38%가 증가한 16억 5,66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4) 광물성 생산품의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체 광물자

원 수출의 약 97%를 차지하여 북한 광업의 생산과 해외수출에서 중국의 

절대적인 역할을 알 수 있다. 

최근 무연탄의 중국으로의 급격한 수출증대가 주목을 끌고 있다. 

2000년대 전반기까지 북한의 대외수출총액에서 5% 미만의 비중을 차지

하던 무연탄은 2000년대 말부터 중국으로 빠르게 판매가 증가하면서 북

한의 최대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11년에 전년대비 190%의 증

가율을 보이면서 무연탄의 대중국 수출은 11억 4,900만 달러를 기록하였

다. 2012년에도 전년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었지만, 북한의 대중 무연

3)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자료.

4) KOTRA(2012a), �2011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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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비중 변화 

광산물

11.79%

수산, 축산물

14.17%

목재

33.16%

농산물

5.87%

화학/플라스틱

1.89%
섬유제품

2.32%

전기전자

0.13%

철, 비철금속

28.13%

기타

2.53%

1999년

광산물

8.32%

수산, 축산물

52.38%

농산물

3.59%

화학/플라스틱

0.33%

섬유제품

14.58%

전기전자

0.50%

철, 비철금속

15.98%

기타

4.32%

2003년

광산물

58.73%

수산,

축산물

5.17%

농산물

1.90%

화학/플라스틱

0.59%

섬유제품

12.38%

전기전자

1.39%

철, 비철금속

13.55%

기타

6.30%

2007년

광산물

64.42%

수산,

축산물

4.08%

농산물

1.28%

화학/플라스틱

0.35%

섬유제품

18.24%

전기전자

1.75%

철, 비철금속

8.06%

기타

1.83%

2012년

주: 수산/축산물은 HS 01~05, 농산물은 HS 06~14, 광산물은 HS 25~27, 화학/플라스틱은 

HS 28~40, 섬유제품은 HS 50~63, 철, 비철금속은 HS 72~83, 전기전자는 HS 85이다.

자료: 중국세관 통계자료 분석.

탄 수출은 11억 9,800만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다. 

중국기업의 투자는 북한 광업부문의 생산량 증가와 수출확대에 기여

하였다. 북한당국은 2000년대 들어 4대 선행부문(금속, 전력, 석탄, 철

도)의 한 축으로 광물자원 생산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원개발분야에는 남한, 유럽, 동남아 기업들

도 대북 투자를 실행하였으나 북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은 

중국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짧은 기간에 매장량이 풍부하고 개

발잠재력이 높은 철광, 금광, 석탄광, 동광을 중심으로 북한 광물자원 개

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자원연구소(2010)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기업은 2000년대 중반과 후반기에 20개 광산에서 31개 사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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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중국이 채굴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를 실행하고 있는 북한의 광

산으로는 함경북도 무산철광, 함경남도 상농금강, 양강도 혜산청년동광, 

평안북도 덕현철광, 평안남도 2.8직동청년탄광, 황해북도 은파아연광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비록 북한의 광물 생산은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1980년대 후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지만, 광업부문의 

생산증대를 위한 북한당국의 정책적 강조와 함께 주요 광산과 탄광에 대

한 중국의 투자 확대는 북한 광업의 생산력 복구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

으로 평가된다. 

광산물이 북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중국으로의 높은 판매비중

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체되고 있는 경제회복과 국제

경쟁력을 가진 상품이 부재한 북한의 취약한 수출구조를 보여준다. [그

림 2-3]에서 보듯이 1999년에는 목재가 대중 수출의 33%를 차지하고, 폐

철과 같은 철ㆍ비철 금속류가 28%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3년에는 

어패류를 위주로 한 농수산물이 대중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03년에 8.3%에 지나지 않던 광산물 비중이 2007년에 무려 59%로 증

가하였다. 그에 비해 2000년대 초반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이던 어패류 

등의 동물성 생산품은 북한의 최근 수출에서 5% 이하 수준으로 크게 감

소하였다. 2012년에는 광물성 생산품의 비중이 64%로 더욱 증가하였으

며, 섬유제품의 비중도 다소 증가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의 북한의 대중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큰 비중을 차지하던 수출품목이 목재, 어패류 등의 농수산

물에서 광산물과 섬유제품으로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광물성 생산품이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섬유제품은 2000년대 들어 북한의 대중 수출비중에

서 꾸준히 1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기업 또는 중국 중

계인의 위탁을 받은 임가공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의류봉제제품의 대중 



28   북ㆍ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품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액
증
가
율

비
중

금액
증가
율

비
중

금액
증
가
율

비
중

금액
증
가
율

비
중

금액
증
가
율

비
중

광생
물산
성품 

2,008 28.7 58.3 302,574 -31.2 60.4 678,833 124.4 57.1 1,604,735 136.4 65.1 1,600,632 -0.3 64.4

주: HS 25~27류.

자료: 중국세관. 

표 2-2. 광물성 생산품이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천 달러, %)

순위
2010년 2011년 2012년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1
광물성연료, 

에너지(HS 27)
396,849

광물성연료, 

에너지(HS 27)
1,149,077

광물성연료, 

에너지(HS 27)
1,205,576

2
광, 슬랙, 회

(HS 26)
251,168

광, 슬랙, 회

(HS 26)
405,710

편물 외 의류

(HS 62)
372,990

3
편물 외 의류

(HS 62)
160,577

편물 외 의류

(HS 62)
356,891

광, 슬랙, 회

(HS 26)
357,508

4 철강(HS 72) 108,520 철강(HS 72) 154,797 철강(HS 72) 124,606

5 어패류(HS 03) 59,530 어패류(HS 03) 82,756 어패류(HS 03) 100,534

6 아연제품(HS 79) 47,693 아연제품(HS 79) 65,334편물 의류(HS 61) 66,614

7
토석류, 소금

(HS 25)
30,816 편물 의류(HS 61) 57,561

전기기기, TV, 

VTR(HS 85)
43,472

8
편물 의류

(HS 61)
25,840

토석류, 소금

(HS 25)
49,948 아연제품(HS 79) 40,479

9
전기기기, TV, 

VTR(HS 85)
20,924

전기기기, TV, 

VTR(HS 85)
31,560

토석류, 소금

(HS 25)
37,548

10
무기화합물

(HS 28)
13,816

과실, 견과류

(HS 08)
27,392

과실, 견과류

(HS 08)
19,122

자료: 중국세관 통계 분석. 

표 2-3. 북한의 대중국 수출 10대 품목
(단위: 천 달러)

위탁가공으로 인해 제조업 생산품의 비중이 증가하긴 하였지만 부가가

치가 높지 않으며, 품목은 변화하였으나 여전히 광산물과 같은 1차 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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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의 변화 추이

(단위: 천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철광석(HS 2601)

무연탄(HS 2701)

어패류(HS 03)

의류(HS 61-62)

529 324,454 248,576

90 1,140,909 1,198,492

4,047 82,756 100,534

38

1,220

1,706

47,977

26,839

3,588

7,388

143,016

41,103

6,942

15,428

206,931

54,437

44,521

49,085

261,231

52,644

66,521

108,273

92,396

63,276

76,594

96,651

43,266

67,552

79,952

162,619

29,936

66,652

172,259

201,273

40,000

87,728

48,480

208,633

21,595

61,196

194,316

390,405

59,530

186,417 414,452 439,604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자료: 중국세관 통계 분석.

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중 무역액이 증가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이다.

최근 3년간의 수출품목을 살펴본 자료에서도 북한 제조업과 기타 산

업의 가동률과 생산량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산물과 어패류, 견과류와 같은 1차 산품과 의류제품, 전자기기 

부품 정도가 중국시장에서 판매되는 현실에서 북한산 제품의 낮은 국제

경쟁력을 알 수 있다. 2012년 북한의 대중 수출품목 중 광물성연료가 12

억 558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편물 외 의류가 3억 7,299만 달러로 2

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광, 슬랙, 회가 3위를 차지하였고 어패류

는 철강에 이어서 5위를 차지하였다. 

광물성연료 및 에너지 품목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무연탄

(HS 2701)의 수출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광, 슬랙, 회가 높은 순위를 차

지한 것은 철광석(HS 2601)의 대중 수출에 기인한 것이다. 주요 수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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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그림 2-4]에서 2010년 이후 북한의 대중 수

출에서 무연탄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무연탄의 수

출증가는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주탄종유(主炭從油)의 에너지

체제로 인해 중국 화력발전소에서 이용되는 석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5) 동시에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대중 수입

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되어 

있어서 외화획득을 위해 무연탄과 같은 지하자원의 반출이 급격히 이루

어지게 되었다. 

북한산 광물자원의 대중국 수출이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1차산품은 

국제시장가격 변화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외부충격이 크고 북한은 대체

할 수 있는 수출품목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다각화와 산업생

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인 무연

탄과 철광석조차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높은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다. 북한의 무연탄과 철광석은 호주, 브라질 등 중국의 주요 수입국의 

무연탄과 철광석에 비해 품위6)가 낮아 단가가 떨어진다.7) 중국의 대세

계 무연탄 수입을 살펴보면, 2012년 중국은 호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

였으며 수입액은 51억 4,5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50% 증가하였다. 북

한은 중국의 무연탄 수입국 중 9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11억 9,8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5.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중국의 전체 무연탄 수입액은 2012년에 전년 대비 21%로 훨씬 크게 증

가하였다. 중국이 수입하는 무연탄의 평균 단가는 톤당 110달러인데 비

해서 북한이 수출하는 무연탄의 단가는 톤당 100달러로 다른 수출국들

5)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의 원탄 생산량은 35.2억 톤, 원유 생산량은 2억 톤, 유류 완제

품 생산량은 2.7억 톤이다. 중국의 비화석 에너지(수력, 풍력 등) 생산비중은 8% 정도

로 알려져 있다(중국 정부자료 �中国的能源政策(2012)�, 白皮书 참고).

6) 품위는 광석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용원소의 함유량이며, 가공을 통해 품위를 높일 

수 있다. 

7) 중국 전문가와의 인터뷰(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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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국가명

2011년 2012년

금액
증가

율
단가

증가

율
금액

증가

율
단가

증가

율

총계 20,960,423 23.2 110 10 25,635,478 21 110 0

1 호주 5,144,629 -5.3 160 6.7 7,738,619 50.4 130 -18.7

2 인도네시아 6,409,623 44 100 25 6,246,734 -2.5 90 -10

3 러시아 1,579,502 4.9 180 15.4 2,395,857 51.7 120 -20

4 몽골리아 1,597,579 57.3 80 33.3 1,693,532 6.2 80 0

5 남아프리카공화국 1,162,324 68.9 130 30 1,564,879 34.6 120 -20

9 북한 1,140,909 192.2 100 25 1,198,492 5.1 100 0

자료: 중국세관 통계 분석.

표 2-4. 중국의 해외 무연탄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톤당 달러 단가)

에 비해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외 철광석 수입을 살펴보면 수입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무

연탄과 마찬가지로 호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2012년 수입액은 448억 

5,1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9.4% 감소하였다. 중국의 전체 철광석 수입

액은 15%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2년 철광석의 평균 단가가 톤당 

160달러에서 130달러로 18.7%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북한의 대중

국 수출에서 철광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제시장의 단가 하

락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 증가가 둔화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중국의 

철광석 수입국 가운데 북한은 금액 기준으로 20위를 차지했으며, 수입액

은 2억 4,9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3.4% 감소하였다. 철광석

의 경우도 무연탄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전체 철광석 수입 감소보다 대북

한 수입 비율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 호주에서 수입되는 철광석의 단가

가 톤당 130달러,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철광석의 단가가 톤당 140달러인

데 비해서 북한에서 수입되는 철광석의 단가는 톤당 100달러로 이에 못 

미쳤다. 

북한의 무연탄과 철광석이 품위가 낮은 것은 가공을 통해 품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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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국가명

2011년 2012년

금액 증가율 단가 증가율 금액 증가율 단가 증가율

총계 112,273,750 42.3 160 23.1 95,457,524 -15 130 -18.7

1 호주 49,482,939 44.9 170 30.8 44,851,113 -9.4 130 -23.5

2 브라질 25,767,116 44.8 180 28.6 22,427,950 -13 140 -22.2

3
남아프리카

공화국
6,399,847 56.2 180 28.6 5,527,231 -13.6 140 -22.2

4 인도 9,692,09 -14 130 8.3 3,711,960 -61.7 110 -15.4

5 캐나다 2,420,440 255.2 200 25 2,403,986 -0.7 150 -25

20 북한 324,454 67 130 44.4 248,576 -23.4 100 -23.1

자료: 중국세관 통계 분석.

표 2-5. 중국의 해외 철광석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톤당 달러 단가)

일 수 있지만, 현재의 북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품위를 높이는 가공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은 중국 측이 단순히 광물을 채굴해가는 형

태에서 벗어나서 전반적인 채굴, 가공, 운송 시스템을 구축해주기를 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한 투자환경 등

으로 인해 북한 현지에 설비를 마련해 광물자원의 품위를 높이는 가공작

업을 기피하고 있다. 중국기업은 북한에서 채굴된 무연탄을 옌볜지역의 

화룡 등지로 반입하여 중국 내에서 가공작업을 거쳐 품위를 높이는 방법

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광물자원, 의류제품, 어패류 등과 같은 한정된 품

목에 편중된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현재 3차 

핵실험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의 교역이나 투자 유치가 힘든 상황이며, 북

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나마 관심을 갖는 부분이 광물자원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자원 반출이 불가피하게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대중 수출은 단순채굴을 통한 광물자원의 반출, 

저임 노동력을 이용한 위탁가공을 통한 의류제품의 수출, 1차산업인 어패

류 수출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수출행태는 북한의 무역액이 증가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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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북한의 대중국 수입품목의 비중 변화

광산물

25.92%

농산물

21.01%
화학/플라스틱

14.50%철, 비철금속

7.27%

섬유제품

6.78%

유지, 조제식품류

4.13%

전기전자

4.09%

기계

3.38%

차량

2.11%

수산, 축산물

0.62%

기타

10.18%

1999년

차량

1.38%

광산물

29.17%

수산, 축산물

13.05%
농산물

12.48%

화학/플라스틱

11.74%

섬유제품

6.44%

전기전자

6.30%

철, 비철금속

5.54%

기계

4.31%

유지,

조제식품류

3.68% 기타

5.91%

2003년

광산물

29.29%

차량

3.85%
수산, 축산물

4.46%

농산물

7.82%

화학/플라스틱

12.43%
섬유제품

10.97%

전기전자

4.98%

철, 비철금속

5.95%

기계

7.46%

유지,

조제식품류

6.82%

기타

5.97%

2007년

수산, 축산물

1.82%

기타

9.04% 광산물

23.43%

차량

6.75%

농산물

4.68%

화학/플라스틱

11.91%

섬유제품

15.12%
전기전자

7.75%

철, 비철금속

5.44%

기계

8.49%

유지,

조제식품류

5.57%

기타

9.04%

2012년

주: 수산ㆍ축산물 HS 01~05, 농산물 HS 06~14, 유지ㆍ조제식품류 HS 15~24, 광산물 HS 

25~27, 화학/플라스틱 HS 28~40, 섬유제품 HS 50~63, 철ㆍ비철금속 HS 72~83, 기계 

HS 84, 전기전자 HS 85, 차량 HS 87이다.

자료: 중국세관 통계 분석.

불구하고 북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 특징

북한의 수입은 수출에 비해서 다양한 품목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

는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구매하는 품목은 한정되어 있지만, 북한은 주민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 산업 설비와 원부자재 등을 포함하여 거의 모

든 상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수출과 비교할 때 주요 수입품

목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북한은 원유 도입

을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광산물품목의 비중이 항상 제일 

크다. 최근 들어 나타나는 특기할 변화는 의류 임가공을 위한 원부자재

로 사용되는 섬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후반기부터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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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12년의 경우 전체 수입액의 15%를 차지하였다. 기계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에서 수입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 과거 

일본과 유럽에서 주로 수입하던 품목인 운송용 차량, 전기ㆍ전자제품, 

기계류의 상당 부분은 중국시장으로 대체된 것으로 파악된다. 저가 공산

품에서 첨단기술장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생산기반이 발전함에 따라 

북한의 높은 대중 수입의존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을 살펴보면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가 7억 8,998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기계류로 

2억 9,27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광물성연료 및 에너지가 가장 높은 순

위를 차지한 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원유(HS 2709)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6]에서 보듯이 2010년대 

들어 대중 수입품목의 1위에서 6위는 각각 광물성연료 및 에너지, 기계

류, 전자ㆍ전기 제품, 일반차량, 플라스틱 제품, 인조 필라멘트 섬유로 

순위의 변동이 없었다. 2012년에는 의류 제조를 위한 인조 필라멘트 섬

유와 인조 스테이플 섬유가 각각 6위와 8위를 차지하였다. 북한에서 산

업설비와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생산기반이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일부 

공장과 기업소의 개보수와 가동을 위한 장비와 기계부품, 화학제품 등은 

중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됨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연간 100만 톤 정도가 필요한 전체 화학비료 수요량 중 일부

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대외관계 악화에 따라 남한과 국제사회의 

대북 비료지원이 중단됨으로써 북한의 대중국 비료 수입은 2000년대 후

반 들어 증가하고 있다.8) 중국으로부터의 비료 수입액은 2010년 4,123

8) 북한의 비료 생산은 경제난을 거치면서 전체 필요량의 1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화학비료공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생산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언론은 2011년 11월에 흥남비료연합기업소가 공장설비를 확장해 연간 35

만 톤의 질소비료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전력난과 원자재 

공급부족, 운송물류의 정상화 지연으로 인해 화학공업은 전반적으로 가동률이 낮고 

비료 생산량은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대 들어 북한당국은 곡물 생

산량 증가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비료를 연간 20만~30만 톤 가량 수입하여 협동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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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2010년 2011년 2012년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1
광물성연료, 

에너지(HS 27)
478,778

광물성연료, 

에너지(HS 27)
771,038

광물성연료, 

에너지(HS 27)
789,983

2 기계류(HS 84) 245,192 기계류(HS 84) 277,320 기계류(HS 84) 292,695

3
전기기기, TV, 

VTR(HS 85)
190,691

전기기기, TV, 

VTR(HS 85)
251,460

전기기기, TV, 

VTR(HS 85)
266,914

4 일반차량(HS 87) 159,784 일반차량(HS 87) 220,577 일반차량(HS 87) 232,651

5
플라스틱 제품

(HS 39)
84,422

플라스틱 제품

(HS 39)
110,894

플라스틱 제품

(HS 39)
131,448

6
인조 필라멘트 

섬유(HS 54)
79,359

인조 필라멘트 

섬유(HS 54)
109,698

인조 필라멘트 

섬유(HS 54)
128,983

7 철강(HS 72) 70,922 곡물(HS 10) 102,344 고무제품(HS 40) 91,342

8 곡물(HS 10) 59,794 비료(HS 31) 95,890
인조 스테이플 

섬유(HS 55)
86,179

9
인조 스테이플 

섬유(HS 55)
54,623

인조 스테이플 

섬유(HS 55)
94,307 철강(HS 72) 82,221

10 철강제품(HS 73) 52,125 철강(HS 72) 84,528
동식물성유지

(HS 15)
71,041

자료: 중국세관 통계.

표 2-6. 북한의 대중국 수입 10대 품목

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9,589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

여 비료가 대중 수입품목에서 8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세관 통계의 대북 

비료 수출금액을 단가를 대입하여 분석하면 북한은 중국에서 2010년 29

만 4,465톤, 2011년 35만 5,147톤의 비료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

한의 비료 수입은 2012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중국으로부터 30만 톤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량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곡물은 2010년과 

2011년에는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 각각 8위와 7위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10대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농산물의 대중 수입이 감소한 

에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운ㆍ홍이경(2012), ｢북한의 식량난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 분석｣ 참고.



36   북ㆍ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그림 2-6.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액 변화 추이

(단위: 천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원유(HS 2709)

섬유(HS 50-63)

기계류(HS 84)

곡물(HS 10)

75,570 76,468 121,004 139,326 197,675 246,898 281,979 414,310 164,192 325,774 518,361 577,896

49,273 38,572 40,455 47,554 81,773 100,303 152,748 303,622 211,305 312,926 447,321 521,051

14,447 26,439 27,044 39,585 77,052 83,047 103,813 145,486 98,986 245,192 277,320 292,695

34,049

108,757

49,943

23,139

62,611 29,910 49,961 15,275 50,291 16,852 36,511 34,875 40,622 59,794 102,344 47,887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자료: 중국세관 통계 분석.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수입 중에 원유, 섬유, 기계류와 곡물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북한은 과거 구소련으로부터 지원받던 청산결제방식에 따른 교역과 

원유의 우호가격이 폐지됨에 따라 중국의 원유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수력과 석탄을 위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옴에 따라 석유

가 북한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산업설비의 가동

과 차량 등의 운송을 위해 필요한 석유를 전적으로 외국에서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외화가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원유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북한이 경제난에 직면하자 1996년 이후 일부 식량과 에너

지에 대해서는 우호가격을 부활하고 수만 톤의 원유를 무상원조하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9) 북한의 대중국 원유수입액은 [그림 2-7]에서 보는 

9) 북한과의 교역에서 1992년 원조성 구상무역을 경화결제방식으로 전환하였던 중국은 

1996년 5월 ｢중조경제기술교류협정｣을 체결하면서 에너지와 식량 등에 우호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명철(1997),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p. 32, p. 4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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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북한의 대중 원유 도입 추정

(단위: 천 달러(금액), 톤(수량))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금액 75,570 108,757 76,468 121,004 139,326 197,675 246,898 281,979 414,310 164,192 325,774 518,361 577,896

수량 397,737 572,405 477,925 576,210 535,869 520,197 525,315 522,183 531,167 381,842 525,442 523,597 525,3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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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세관 통계.

바와 같이 2000년 이래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00년에 7,557

만 달러에서 2012년에는 5억 7,790만 달러로 7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

나 국제시장의 원유가격 상승에 따라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원유

의 수입금액은 증가하였지만, 수입량은 매년 50만 톤 정도로 비슷한 규

모를 나타내었다. 중국세관 통계를 분석하면 북한이 중국에서 공식적으

로 수입한 원유는 2010년 52만 5,443톤, 2011년 52만 3,597톤, 2012년 

52만 5,360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 10여년 동안 매년 50만 톤 수준의 원유를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

한 것은 원유 도입을 위한 북한의 외화지급능력이 제한된 것을 원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정 수준의 원유를 공급하면서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작동하게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려는 중국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에 이란, 예멘, 리비아, 시리아, 

러시아 등으로부터 소규모의 원유를 간혹 도입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마저도 2000년대 들어 도입실적이 나타나지 않아 원유 수입을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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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12,187 20,568 24,688 38,665 16,578 33,126 37,324 51,672 55,840

2 - - - - 16,725 32,486 - - -

3 32,303 23,100 - 73,024 16,282 26,059 90,478 112,221 115,977

4 19,952 45,593 66,691 40,308 18,823 30,364 50,981 61,001 52,466

5 21,960 26,789 27,764 42,319 20,852 35,063 54,065 55,001 41,114

6 16,088 23,435 25,035 48,727 21,848 28,659 52,161 52,633

7 13,969 18,192 19,208 38,421 21,268 24,412 41,270 40,512

8 15,048 17,937 20,827 35,625 - 18,668 36,122 35,342

9 13,358 - 20,036 31,648 - 22,245 34,823 39,792

10 15,687 29,423 20,925 23,056 - 21,609 31,444 34,791

11 17,435 20,535 23,951 22,054 - 22,308 40,022 43,066

12 19,689 21,325 32,856 20,461 31,815 30,776 49,669 51,866

합계 197,675 246,898 281,979 414,310 164,192 325,774 518,361 577,896

주: 2009년의 8월에서 11월까지는 중국세관의 북한 자료 누락.  

자료: 중국세관 통계 분석.

표 2-7. 중국의 대북한 월별 원유 수출금액
(단위: 천 달러)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이 원유 공급을 축소하면 

북한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2007년 초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중단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

후 2013년 2월에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이 세관 통계에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대북 제재조치 동참과의 연관성이 제기되었다. 그러

나 중국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에는 중국의 긴 춘절 연휴 등으로 인해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유 수출 등

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며, 이는 대북한 제재와는 큰 관련성이 없

는 것으로 파악된다.10) 실제로 중국세관 통계를 살펴보면, [표 2-7]에서 

10) 2013년 3월 지린성 소재 북한 전문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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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바와 같이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2월에 대북 원유 수출실

적이 없었다. 중국은 2013년 3월과 4월에 예년과 유사한 규모의 원유를 

수출함에 따라 원유 공급과 관련한 중국정부의 대북 제재조치는 취해지

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자체 소요량을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2000

년대 거의 매년 9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세계식량계획

(WFP)과 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안보조사(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에서 따르면 2010/11 양곡연도에 북한이 생산한 곡물은 425만 

톤이었으며 북한이 필요한 식량소요량은 533만 톤으로 식량공급부족량

(해외에서 도입해야 할 곡물 필요량)은 108만 톤으로 추정되었다.11) 북

한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으로 국내 부족량 일부를 메워오고 있으나 

200만 명이 넘는 북한 취약계층이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지하는 실정이

다. 북한당국은 국제기구의 식량사정 조사과정에서 해외에서 상업적으로 

연간 20만~30만 톤 가량의 식량을 충당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중국

세관 통계자료 분석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식량을 북한이 수입하는 것으

로 파악된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쌀, 콩, 옥수수, 밀가루 등의 식량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북한은 2010년 중국으로부터 17만 5,865톤의 곡

물을 수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23만 2,600톤의 곡물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12)

식량과 관련된 대표적인 품목을 살펴보면,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콩의 경우는 비교적 일정한 양을 수입해왔으나 다른 품목은 증감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옥수수가 경우는 크게 증가하였다가 크

게 감소하기도 하는 불규칙적인 추이를 나타냈다. 쌀과 밀가루는 최근 

수입이 증가하다가, 2012년에 밀가루는 계속 증가하였으나 쌀은 큰 폭으

로 감소하였다. FAO/WFP 식량안보조사에 따르면 양호한 기상여건과 함

11) WFP/FAO/UNICEF(2011),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

12) 이종운ㆍ홍이경(2012),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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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식량증산을 위한 북한당국의 비료, 종자, 농자재 공급이 늘어나 

2012/13 양곡연도 북한의 식량생산은 다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북한의 식량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주요 식량인 쌀과 옥수수

의 작황은 비교적 양호하여 2012년 수확량이 전년보다 약 10%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이러한 쌀과 옥수수의 수확량 증가가 2012년 가

을철 곡물수입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8. 북한의 대중국 식량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밀가루(HS 1101)

쌀(HS 1006)

옥수수(HS 1005)

콩(HS 1201)

5,872 10,244 9,594 7,748 13,979 23,323 26,909 35,195 1,770 12,734 40,241 50,297 64,310

13,477 19,120 14,350 21,433 7,129 11,653 10,898 25,764 6,721 20,660 35,440 55,049 26,753

20,371 42,635 14,732 14,633 5,546 36,104 5,644 10,178 27,637 19,729 23,509 45,880 20,388

8,535 9,511 9,220 8,176 10,642 9,704 8,028 15,245 18,018 10,810 15,137 13,436 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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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세관 통계 분석.

13) WFP와 FAO는 2012년 가을 수확기 생산량과 2013년 봄 작물의 수확 예상량을 포함

하여 2012/13년도에 총 580만 톤(조곡 기준)의 식량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며, 도정

한 알곡 기준으로는 곡물 생산량이 492만 톤 규모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벼 수확량

은 ha당 평균 4.8톤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여 북한지역 총 쌀생산량은 268만 톤

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콩 생산량은 가뭄으로 인해 30% 이상 감소하였으나, 옥수

수 수확량은 204만 톤으로 2011년의 186만 톤에 비해 9.9% 증가하였다. FAO/ 

WFP(2012), ‘FAO/ 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Kore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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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동북3성과 북한의 교역 현황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동북3성과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2-8]과 같이 대북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 성별 

순위를 살펴보면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지린성이 1~3위를 차지하였고, 

이 순위는 2000년대 북ㆍ중 교역에서 변동이 없었다. 북한과 교역이 가

장 활발한 랴오닝성의 2010년 대북 수출액은 9억 6,783만 달러에 달하

여 전년  대비 116%의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1년 12억 196만 달러, 

2012년 12억 9,88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은 2012

년에 6,321만 달러, 4,196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각각 북한에 수출하여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중국 연안지역에 위치한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저장성 등이 동북3성에 이어 대북 수출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

량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대북 수입 기준으로 보면 상위를 차지하는 성들이 지역적으로 더 넓

게 분포되어 있다. 랴오닝성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에서 1위를 차지

하였으며 2012년에 북한으로부터 9,513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였

다. 수입에서는 산둥성이 6,451만 달러, 허베이성이 3,058만 달러를 기록

하여 4위를 차지한 지린성보다 대북 수입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대북 수출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한 헤이룽장성은 수입 기준으로

는 10위권 안에 들지 못하여 수출에 비해 수입은 미미하였다.

동북3성이 대북한 교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면, [그림 2-9]에서 

드러나듯이 최근 들어 중국의 대북 교역액 증가가 동북3성의 무역액 증

가보다 커서 그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북ㆍ중 

교역 확대와 동반되어 동북3성의 대북 무역도 크게 성장하였으나, 동북3

성 이외의 지역과 북한의 교역량이 많아지면서 동북3성의 교역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동북3성이 대북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78.7%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3년 76.7%, 2004년 72.9%,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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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동북3성의 대북한 무역 변화 추이

(단위: 천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38,745 253,318 372,803 497,136 354,038 334,686 377,482 538,549 323,224 658,142 1,181,914 1,213,620

310,883

33,444

402,683 327,373 412,729 507,066 707,199 777,646 982,835 1,567,778 906,725 1,594,357 2,169,453 2,350,593

344,327 541,428 580,691 785,532 1,004,202 1,061,237 1,112,332 1,360,317 2,106,327 1,229,949 2,252,499 3,351,367 3,564,213

488,053 737,457 738,172 1,023,541 1,376,718 1,581,234 1,699,604 1,973,974 2,787,279 1,710,281 3,465,678 5,629,192 5,93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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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세관 통계 분석.

67.1%, 2006년 65.4%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북한의 1

차 핵실험  이후 2007년부터 다소 높아지던 동북3성의 대북 교역비중은 

2009년 71.9%를 기록한 이후, 2010년 65%, 2011년 59.5%, 2012년 

60.1%로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동북3성의 대북 교역의 위상이 약화되는 주요한 이유는 산

둥성 등 다른 성들의 대북한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산둥성

의 대북한 무연탄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무연탄의 중국 국내

소비가 증가하고 국제해운비용이 감소하면서 산둥성에 위치한 잉커우항

(營口港)은 중국 무연탄 수입의 집산지가 되었다.14) 2009년에 산둥성의 

대세계 무연탄 수입은 872%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

다. 잉커우항을 통한 산둥성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

는데, 수입액 기준으로 2009년에 13.3% 증가하였다. 산둥성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액은 2010년 2억 600만 달러, 2011년 5억 700만 달러를 기

록하여 2년 연속 100% 이상으로 증가였다. 북한의 무연탄 수출의 성장

14) �大众日报�. ｢山东烟台龙口海关“绿色通道”保电煤进口｣(2012년 2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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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산둥성의 무연탄 수입량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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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대세계무연탄수입 산둥성대북한무연탄수입

자료: 중국세관 통계 분석.

연도 산둥성 대세계 무연탄 수입액 산둥성 대북한 무연탄 수입액

2008 127(19.8%) 83(3.8%)

2009 1,235(872.4%) 94(13.3%)

2010 2,308(86.9%) 206(119.1%)

2011 2,222(-3.7%) 507(146.1%)

2012 3,089(39.0%) 556(9.7%)

표 2-10. 산둥성의 무연탄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세가 2012년에 다소 둔화되었으나, 2012년에도 산둥성은 5억 5,600만 상

당의 무연탄을 북한에서 수입하였다.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인 무연탄의 

상당량이 산둥성을 경유하여 중국에 반입됨으로써 산둥성의 대북 무역

량은 증가하고 이는 북ㆍ중 전체 교역에서 동북3성의 비중을 떨어뜨리

는 데 기여하였다. 

중국의 지역별 대북한 수출입을 살펴보면 수출이 동북3성에 집중된 

것에 비하여 수입은 지역적으로 좀 더 널리 분포되어 있다. 최근에 산둥

성 이외에도 허베이성, 장쑤성 등에서 대북한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허베이성과 장쑤성도 산둥성과 마찬가지로 무연탄과 철광석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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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HS 

코드
품목명

2011년 2012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101,889 38.3 114,654 12.5

2 8704 화물자동차 95,602 33.6 85,248 -10.8

3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59,792 49.4 57,015 -4.6

4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 35,505 32.0 55,045 55.0

5 303 냉동어류 14,257 98.4 27,650 93.9

6 8429 불도저, 굴삭기 등 19,635 49.3 24,274 23.6

7 8703 승용차 20,608 43.8 20,433 -0.8

8 8471 컴퓨터 및 관련 제품 18,947 -60.8 20,281 7.0

9 8544 전선 및 케이블 20,434 97.8 19,391 -5.1

10 2304 대두유의 오일-케이크 9,639 301.5 18,232 89.2

총계 1,201,963 24.2
1,298,84

2
8.1

주: 수출품목 순위는 2012년 기준.

자료: 중국세관 통계 분석.

표 2-11. 랴오닝성의 대북한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북 무역수입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2-9]에서 보듯이 2008년에 1,675만 달러에 불과하던 허베이성의 경우 대

북 수입액이 2011년 3억 1,465만 달러, 2012년 3억 548만 달러로 증가하

여 수입액이 약 18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산둥성, 허베

이성, 장쑤성 등의 대북한 수입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어 동북3성이 

차지하는 대북 무역의 비중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동북3성의 대북한 무역을 각 성별로 살펴보면 랴오닝성의 대북 교역

액이 가장 크다. 랴오닝성의 대북 수출에서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

는 품목은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로 2012년 1억 147만 달러 규모

로 수출하였다. 또한 화물자동차, 불도저, 굴삭기, 전선 및 케이블과 같

은 품목이 눈에 띄는데, 북한 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설사업과 운송부

문 개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랴오닝성이 북한으로부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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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HS 

코드
품목명

2011년 2012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2701 무연탄 180,716 290.5 199,144 10.2

2 6202 여성용 아우터 64,502 67.9 87,880 36.2

3 6201 남성용 아우터 84,174 98.9 87,862 4.4

4 6203 남성용 슈트 및 바지 104,281 175.2 83,802 -19.6

5 2601 철광석 78,125 104.8 76,857 -1.6

6 6204 여성용 슈트 및 바지 46,887 75.6 50,650 8.0

7 2607 연광 23,086 70.6 33,573 45.4

8 6211 랙슈트, 스키슈트 및 수영 28,233 369.1 32,016 13.4

9 7201 선철과 스피그라이즌 23,715 122.4 26,776 12.9

10 2616 귀금속광 11,831 16.8 20,869 76.4

총계 903,103 84.8 951,291 5.3

표 2-12. 랴오닝성의 대북한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많이 수입하고 있는 품목은 무연탄으로 2011년 1억 8,071만 달러 상당

의 무연탄을 수입하여 증가율은 무려 290%에 달하였다. 랴오닝성의 북

한산 무연탄 수입은 2012년에 1억 9,914만 달러를 기록하여 증가율은 

10.2%로 다소 둔화되었다. 중국세관 통계를 분석하여 HS 코드 4단위로 

10대 수입품목을 선정하였을 때, 의류 관련 제품이 다섯 품목을 차지하

였으며 나머지 다섯 품목은 광물자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랴오닝성의 수입에서도 북한의 수출이 광물과 의류제품에 한정되어 있

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동북3성의 대북 교역은 품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북한이 지

린성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주로 생필품 위주인데 비해, 랴오닝성과 

헤이룽장성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석유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0년대 들어 지린성의 대북 수출에서 금액이 가

장 큰 품목은 제조담배이다. 담배제품의 대북 수출은 2011년 2,174만 달

러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2,807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

였다. 북한에서 중국산 담배 소비가 많아 수입이 많은 편이며, 나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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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된 중국의 연초공장으로 인해 담배의 원료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지린연초공업유한공사(吉林烟草工业有限责任公司)는 대동강연초유한공

사, 조선나선신흥연초회사,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공사를 설립하여 북한

에서 담배를 생산하고 있다.15) 이밖에 북한이 지린성에서 수입하는 주

요 품목은 옥수수, 신발, 쌀, 의약품 등 생필품과 관련된 품목이 많은 것

이 특징이다. 북한은 2011년 지린성에서 4,202만 달러 상당의 옥수수, 

1,427만 달러의 쌀, 1,085만 달러 규모의 후추 및 고추류를 수입하였다. 

북한은 랴오닝성을 통해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운송차량류를 수

입하고 있고, 지린성을 통해 2012년에 1,519만 달러 상당의 화물자동차

를 수입하였다. 

중국기업이 지린성을 통해 북한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어패류와 

광물자원이다. 단일품목으로 지린성의 2012년 대북 최대 수입품은 8,168

만 달러를 기록한 굴, 가리비, 홍합 등의 어패류이다. 랴오닝성과 비교할 

때 지린성의 수입품목은 어패류와 견과류 등 농수산물이 10대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두드러진다. 지린성의 대북한 수입품목을 살펴보

면 무산광산과 혜산청년광산 등의 북한 동북부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철

광석과 동광석, 몰리브덴광, 귀금속광, 선철 등이 지린성을 통해 중국으

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실례로 무산광산에서 생산된 철광석은 

난핑, 허룽 등을 거쳐 창춘에 위치한 지린성 최대 국유기업의 하나인 통

화강철그룹의 제철소에서 활용되고 있다.16) 지린성은 2011년 북한에서 

15) 지린연초공업유한공사가 2011년에 북한과 합작으로 설립한 세 담배회사들은 북한시

장의 4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经理日报�. ｢吉林烟草工

业坚持“走出去”加强中朝经贸合作｣ 2012년 7월 4일자).

16) 지린성에 소재한 옌볜천지공업은 국유기업인 통화강철그룹과 중강그룹의 자금지원

을 받아 북한에 생산설비와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무산광산에서 채굴된 철광석을 보

상무역방식으로 중국으로 반입하여 통화강철그룹에 판매하고 있다. 최근 철광석의 

판매가격 조정과정에서 북한당국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 천지공업의 무산광산에서

의 채굴과 중국으로의 반입은 지속되고 있다(2012년 11월, 중국 기업관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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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8달러 상당의 철광석을 수입하였으며, 2012년에는 44%가 감소한 

4,276만 달러의 철광석을 수입하였다. 철광석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랴오

닝성의 대북 철광석 수입액도 감소하였지만, 1.6%가 감소한 랴오닝성에 

비해 지린성에서 훨씬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린성에 소

재한 기업들이 개발의 경제성이 높은 금, 은, 몰리브덴 광산을 북한과 

공동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지린성의 북한 광산물 수입은 향후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훈춘시 정부는 최근 북한 자강도의 금광에 

대해서 양국이 공동으로 채굴, 가공, 수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측에서는 훈춘융이수출입무역유한공사(琿春永益進出口貿易有限公

司)가 사업을 추진하여 북한의 평양모란봉무역총회사와 합작으로 금광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7)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11년 2012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2403 제조담배 21,744 42.0 28,068 29.1

2 1005 옥수수 42,022 168.2 17,469 -58.4

3 6403 신발류 13,646 81.6 16,909 23.9

4 6109 티셔츠, 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 20,201 170.6 16,836 -16.7

5 1006 쌀 14,270 35.7 15,984 12.0

6 8704 화물 자동차 15,379 78.4 15,198 -1.2

7 5608 어망 7,340 113 14,699 100.3

8 3004 의약품 5,436 89.8 12,925 137.8

9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 10,016 94.3 11,684 16.7

10 904 후추 및 고추류 10,851 67.3 8,594 -20.8

총계 392,886 56.7 419,617 6.8

주: 수출품목 순위는 2012년 기준.

자료: 중국세관 통계 분석.

표 2-13. 지린성의 대북한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17) �新华网吉林频道�, ｢中朝合营慈江道金矿项目启动｣, 2012년 12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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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HS 

코드
품목명

2011년 2012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307 굴, 가리비, 홍합 등 48,602 22.2 81,676 68.1

2 2601 철광석 76,317 108.1 42,758 -44.0

3 7201 선철과 스피그라이즌 19,963 -1.9 19,848 -0.6

4 2603 동광 25,342 93.0 17,351 -31.5

5 6109 티셔츠, 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 17,268 141.3 14,524 -15.9

6 802 견과류 21,453 312.2 13,786 -35.7

7 7403 동과 동합금 4,487 71.2 8,549 90.5

8 7206 잉곳 및 비합금강 6,982 12.2 6,889 -1.3

9 2616 귀금속광 2,172 52.4 6,128 182.2

10 2613 몰리브덴광 3,707 27.0 5,320 43.5

총계 275,706 63.0 259,025 -6.1

자료: 중국세관 통계 분석.

표 2-14. 지린성의 대북한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헤이룽장성의 대북 수출에서는 원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북한

은 헤이룽장성의 다칭(大慶)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CNPC)의 자회사인 중조우위수유기분공사(中朝友谊输油气分公司)를 통

해 수입하고 있다.18)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가 관리하는 석유는 헤이룽

장성 다칭(大慶) 유전과 랴오닝성 랴오허(遼河) 유전 등 동북지역에서 

나온다. 헤이룽장성은 원유 이외에 쌀이나 의류 등을 수출하고 있긴 하

지만 2위인 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 주정의 수출액이 5,712만 달러로 1

위 원유 수출액인 5억 7,790만 달러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헤이룽장성의 대북 수입액은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비해 매우 미미한데, 

2011년에는 단지 4개 품목, 2012년에는 3개 품목만을 수입하였다. 2012

년 헤이룽장성의 대북 수입은 33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수입품은 견

과류, 건조한 채두류 등 농산품이 주를 이루었다. 북한으로의 원유 수출 

18) �동아일보�, ｢中, 북한에 석유 끊으면 양국 적대관계로 가는 것｣, 2009년 9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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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헤이룽장성의 대북 무역액이 크게 나타나지만, 다른 품목의 수출

과 수입 비중이 매우 작아 헤이룽장성이 북한과의 무역에서 가지는 역할

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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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거래방식과 문제점

1. 교역부문의 거래관행

북한과 중국의 경제교류는 랴오닝성 단둥과 지린성 옌볜 지역을 거쳐

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동북지역의 단둥, 선양, 옌지, 훈춘 등

에 위치한 중국 업체와 상인들이 북한과의 무역,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중국과 국경을 접한 베트남, 몽골 등의 인접

국들의 변경시장에서 볼 수 있는 주민 상호간의 이동이나 상품교환과는 

달리 북한 국경지역에 위치한 신의주, 나선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은 제한

되어 있다. 따라서 북ㆍ중 접경지역 교류의 주 무대는 중국 측 도시들이

다. 단둥 등의 접경도시에는 승리경제연합체, 삼천리총회사, 낙원무역과 

같은 북한의 주요 무역회사ㆍ기업소가 수백 명에 달하는 인력을 상주시

키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광선은행, 통일발전은행 등의 북한은행의 

지점(대표부)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기업들과 개인사업자들은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접경국가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대조치를 

활용하여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 중국업체들이 북한과 거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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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는 방식은 ① 일반무역 및 변경무역 제도를 이용한 수출입거래, ② 

임가공 무역, ③ 북한과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중간거래자 역할, ④ 밀무

역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무역회사와 ‘외화벌이’ 기

관들 또한 접경지역에서 정착된 중국과의 거래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다. 북ㆍ중 접경지역 거래에는 양국 파트너간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하여 현금거래와 현물거래와 같은 방식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상품과 

물자가 교류되는 과정에서 음성적인 거래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중국의 대북 교역방식을 살펴보면서 무역부문에서의 북ㆍ중 

거래관행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 북ㆍ중 변경무역

북ㆍ중 교역은 정부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원성 교역, 민간 

무역회사나 기업들이 참여하는 일반무역, 국경지역 기업과 상인들에게 

특혜조치를 부여하는 변경무역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세관 통계

에는 일반무역, 변경무역, 무상원조와 함께 보세무역, 가공무역, 구상무

역 등과 관련된 수출입 실적이 포함되어 있어 북한과 중국 간의 거래형

태별 교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의 공식 통계에서 무상원조형태

의 물자지원은 2011년에 8,310만 달러로 나타나 북ㆍ중 교역 총액의 1% 

수준을 차지하였다. 정부간의 협약에 의한 물물교환형태의 전통적인 구

상무역은 175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양자간 

대북 지원은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식 통계에 포함

되지 않은 무상원조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는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수출 규모와 

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며, 국제가격보다 낮은 우호가격이 적용되고 국유

기업이 개입하여 원조와 일반무역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 

중국의 민간기업은 중앙정부나 국가기관이 통제하는 원유, 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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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방식 대중국 수입 대중국 수출 무역액

일반무역 1,838,939,342 1,222,914,746 3,061,854,088

무상원조 83,097,585 0 83,097,585

래료가공무역 50,535,005 133,264,168 183,799,173

진료가공무역 83,259,971 99,540,177 182,800,148

변경소액무역 738,702,229 499,352,806 1,238,055,035

구상무역 557,941 1,194,817 1,752,758

보세창고출입경화물 294,500,107 497,400,728 791,900,835

보세창고통과화물 58,903,478 23,083,313 81,986,791

합계 3,148,495,658 2,476,750,755 5,625,246,413

자료: 중국세관(中國海關總署) 통계 분석.

표 3-1. 북한의 대중국 거래형태별 교역 현황(2011년)
    (단위: 달러)

의 지원성 교역을 제외하면 일반무역, 변경무역, 중계무역, 가공무역 등

의 방식을 통해서 북한과의 교역에 참여하고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일반무역은 국가간에 통상적인 교역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무역

형태로서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위치한 민간 무역회사와 기업들은 여타 

지역의 중국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일반무역’ 허가증을 교부

받아 북한을 포함한 외국과의 교역에 참여하고 있다. 북ㆍ중 교역규모가 

2000년대 후반에 크게 증가하면서 2005년에 8억 2,600만 달러 수준이었

던 일반무역방식을 통한 교역규모는 2011년에 30억 달러를 넘어서며 북

ㆍ중 전체 교역에서 약 54%를 차지하였다.

북ㆍ중 교역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의 특징이 반영된 거래

방식은 변경무역이다. 변경무역은 중국정부가 자국의 국경도시와 인접국  

간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특혜조치를 부여한 특정 접경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국제거래형태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교역에서는 단둥, 옌볜, 

훈춘 등의 랴오닝성과 지린성 접경지역에서만 적용된다. 2011년 북중 

변경무역 총액은 12억 3,805만 달러로 추정되어 북ㆍ중 전체 교역액의 

약 22%를 차지하였다. 변경무역은 2000년대 들어 북ㆍ중 교역에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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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의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 규모 면에서 일반무역과 함

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변경무역은 일반적으로 국경지역에서 인접국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무역 허가를 받은 지역

에서 승인받은 기업이 수행하거나 변경지역에 개설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무역을 의미한다.19) 변경무역에 대한 우대조치는 국무원이 제정한 ｢변경

소액무역 잠정관리방법｣ 등의 법률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중국의 변경무

역은 ‘변경소액무역(邊境少額貿易)’과 ‘변민호시무역(邊民互市貿易)’ 방식

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변경소액무역은 ‘변경소액무역권’을 가

진 국경지역의 기업이 정부가 지정한 세관이나 시장을 통해서 인접국의 

기업 또는 무역회사, 상인 등과 거래하는 것을 지칭한다. 변민호시무역

은 국경지역의 상인과 주민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개설된 개방지역 또

는 정기시장에서 규정된 범위 내의 상품교환활동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

다. 호시무역의 범위는 양국 변경 15km 이내의 지역이 일반적이며, 인

구가 적은 일부 지역은 60km 정도를 인정하고 있다. 변민호시무역은 중

국세관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지방성 또는 자치주 정부가 관리하고 있

다. 변경소액무역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은 중국 국무원과 대외무역부가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20)  

단둥 등에 위치한 중국업체들은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징과 정부

의 변경무역에 대한 우대조치를 활용하여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 과거 

변경무역권한을 당국이 통제하던 2000년 이전에는 단둥시수출입총회사

(丹東市進出口總公司)와 같은 지방정부 산하의 무역기관이나 한정된 업

체들이 변경무역을 독점하였다. 중국정부가 무역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면서 북한과의 변경교역에 참여하는 중국업체들의 수는 크게 증가하

19) 홍익표(2006), ｢북ㆍ중 변경무역의 실태분석 및 향후 전망｣, p. 194.

20) 홍익표(2006), 위의 논문, p. 194; 杨琳ㆍ杨柳(2013), p. 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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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베트남, 미얀마, 카자흐스탄, 몽골, 러시아 등의 13개 국가들

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개혁ㆍ개방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변방지

역의 경제발전 및 인접국가와의 정치ㆍ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변경무역에 대한 정책

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1984년 중국 국무원은 개혁ㆍ개방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내륙국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변경소액무역잠정관리법｣(边境小额贸易暂行管

理办法)을 제정하고 “변경무역은 변경무역 수출권을 가진 기업이 변경에 위치한 세관

을 통해서 인접국가와 소액무역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원산지 제품에 한하고 국가가 

지정한 몇 가지 품목 외에는 50%를 감세”한다고 규정하였다.21) 중국 국무원은 1996

년 4월에 ｢변경무역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关于边境贸易有关问题的通知)를 발표

하였고, 1999년 1월에는 ｢변경무역의 보충 규정에 대한 공고｣(关于进一步发展边境

贸易的补充规定的通知)를 추가적으로 발표하였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변경지역 기업들에 특혜조치를 부

여하는 중국의 독특한 변경무역제도가 WTO 규정과 상충되는 면이 있어 일반무역으

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22) 중국정부는 2002년부터 WTO 가입의정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변경무역정책을 조정하였고 세금과 관세에서 우대조치를 

점차적으로 축소하였다. 예를 들면 중국 재정부는 2003년에 20개 종류의 상품에 부여

하던 세금우대를 취소하였다. 또한 중국 국무원은 2008년에 ｢변경지역 경제무역 발전

문제에 관한 회답｣(国务院关于促进边境地区经济贸易发展问题的批复)을 발표하면서 

변경무역과 관련된 우대조치의 하나였던 수입관세의 50% 감면 정책을 취소하였다.23)

변경무역에 대한 관리제도가 2000년대 일부 변경되었으나, 중국정부는 변경무역에 

관한 주요 관리방침과 세금환급, 출입국관리, 화물통관, 외환관리 등에서의 우대조치

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WTO에 가입하면서 변경무역제도의 특수성

을 협의하였고, GATT 규정 제24조 3항에 따라 변경무역을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해

석하며 현행 변경무역정책이 낙후된 변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접국과의 지역협

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24) 중국 국무원은 2008년에 변경무역에서의 수입관

세감면제도를 폐지하면서도, 변민호시무역에서 1인당 면세액 한도를 과거 3,000위안

글상자 3-1. 중국의 변경무역 정책과 제도

21) 林今淑ㆍ李光哲(2004), p. 19.

22) 张丽君ㆍ张国华(2008), p. 4. 

23) 罗琳ㆍ程敏(2010), p. 15.  

24) 庞永三(2006), ｢WTO 体制下的边境贸易与东北亚经济一体化｣, p. 138. GATT 제24조 

‘영토적 적용, 국경무역,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에는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체약당사자가 인접국가에 부여하는 혜택을 협정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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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8,000위안으로 인상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더욱이 중국 국무원의 2008년 ｢변

경지역 경제무역 발전문제에 관한 회답｣(국발 [2008] 92호)에는 변경지역  성, 자치구

등의 경제발전과 이웃국가와의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추진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방

안에는 인민폐로 결산하는 수출환급세 시범지역을 확대하는 조치를 포함하였다. 또

한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서부지역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와 같이 기초설비항목 에 대한 재정 대출에 대해 이자우대조치를 제공하고, 변경지역

에 대해 보세 기능과 구역 진출입 화물에 대해 세금환급정책을 실시하는 ‘초국경 경

제합작구’ 설립을 제시하였다.26) 중국세관 통계를 분석하면 중국은 13개 접경국가들

과 변경무역형태의 거래를 계속하고 있으며, [표 3-2]에서와 같이 2011년의 경우 변경

무역을 통한 수출총액은 202억 289만 달러에 달하였다. 변경무역을 활용한 중국의 

베트남으로 수출은 52억 달러를 기록하여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25.9%로 가장 

높았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변경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로

는 북한과 함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네팔 등이 있다. 

표 3-2. 중국의 국가별 변경무역 수출액 및 비중(2011년)
                                                  (단위: 달러)

국가 금액 비중

아프가니스탄 256,752 0.0013

미얀마 1,054,843,931 5.2213

북한 738,702,229 3.6564

라오스 19,232,369 0.0952

몽골인민공화국 163,416,315 0.8089

네팔연방민주공화국 924,195,455 4.5746

파키스탄 137,338,016 0.6798

베트남 5,227,399,930 25.8745

카자흐스탄 4,108,601,217 20.3367

키르기스스탄 3,378,425,666 16.7225

타지키스탄 1,080,557,262 5.3485

우즈베키스탄 27,161 0.0001

러시아 3,369,898,490 16.6803

총계 20,202,894,793 100

자료: 중국세관 통계.

글상자 3-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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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단둥시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은 등록된 무역업체 수는 6,700여 

개에 달하고, 이 중 북한과의 교역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하는 업체가 전

체의 1/3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25) 랴오닝성에 비해 북한과의 교역규

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린성의 경우에도 옌볜지역과 창바이현, 지안, 

통화 등의 지역에 북한과 거래를 하는 소규모 무역회사들이 수백 개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대북한 전체 무역액에서 변경무역이 차

지하는 비중이 약 20~25%인 것에 비해, [표 3-3]에서 보듯이 지린성의 

대북 교역에서는 변경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수준에 달하여 북한

과의 경제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27)

연도 대북한 무역액 대북한 변경무역액 변경무역 비중

2000 11,805 8,162 69.1

2001 16,934 9,783 57.8

2002 15,209 10,458 68.8

2003 18,001 12,537 69.6

2004 28,318 19,460 68.7

2005 35,415 21,921 61.9

2006 34,188 22,209 65.0

2007 34,258 22,108 64.3

자료: 林今淑ㆍ金美花(2009), pp. 44~45.

표 3-3. 지린성의 대북한 교역에서 변경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만 달러, %)

25) 2012년 11월 단둥시 관계자 면담. KOTRA 다롄무역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손수윤

(2007, p. 41)은 2000년대 중반 변경무역에 참여하는 중국업체 수를 약 1,000개 사로 

추정하였다. 단둥에 소재한 900여 개 업체들이 변경무역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옌볜

지역의 통계는 정확하지 않으나 훈춘, 투먼 등에 소재한 100여 개 업체들이 변경무

역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26) 罗琳ㆍ程敏(2010), p. 15 참고.

27) 림금숙(2012), ｢길림성의 대북 무역과 투자 현황 및 과제｣, pp. 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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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거래하는 일부 무역회사들은 영세한 변경무역회사에서 출발하

여 200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기업규모가 크게 성장하였다. 랴오닝성에 

위치한 대표적인 대북한 거래기업은 홍상실업(鴻祥實業), 삼강무역(三江

貿易), 길성무역(志誠貿易), 천부집단(天富集團), 삼의집단(三義集團) 등

이 있다.28)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 규모가 큰 무역회사와 함께 중국 동

북지역에는 외부에 영업활동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북한기업과 직접

교역을 하거나 다른 중국회사들과의 사이에서 상품구매중개와 대리 사

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와 상인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경소액무역(邊境少額貿易)이란 용어와는 달리 접경지역 중국업체들

이 변경무역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액수의 제한은 없으며 원유와 전략물자  

외에 거래품목에 대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다. 변경무역을 통해 중국은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인 무연탄, 철광석을 비롯해 어패류, 목재 등의 광

물자원과 농수산물을 수입하였다. [그림 3-1]에서 보듯이 중국은 2011년에 

변경무역방식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4억 9,935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

하였다. 중국의 전체 대북 수입에서 변경무역이 약 20%를 차지하였다.

변경무역방식의 활용은 중국의 대북한 수출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북

한의 수입 규모가 2000년대 후반에 전반적으로 큰 증가세를 보임에 따

라 2005년에 2억 5,948만 달러를 기록하였던 변경무역을 통한 중국의 

대북 수출은 2011년 7억 3,87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변경무역을 통해 

중국이 북한으로 판매하는 품목은 증가하고 있으며, 생필품을 비롯한 경

공업품과 산업생산을 위한 각종 기계류, 전기설비, 화학제품도 수출하고 

있다. 2000년대 말부터는 건축 기자재(통유리, 알루미늄 패널 등)와 생

활용품, 육류, 화물자동차 등이 변경무역을 통해 많이 북한으로 반입되

었다. 건축자재의 대북 수출증가는 북한당국이 추진하던 평양거리 새단

28) 중국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단둥홍상실업은 북한이 과거 투자하였던 선양의 칠보산

호텔을 최근 인수하였으며, 무연탄, 철광석을 포함한 광물자원과 각종 물품을 북한

과 거래하는 규모가 연간 1억 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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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업과 평양시 10만 호 주택건설사업과 같은 주요 도시들의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중국의 대북한 거래형태별 수입 금액과 비중 

무역방식 대북한 수입

일반무역 1,222,914,746

보세무역 520,484,041

변경무역 499,352,806

가공무역 232,804,345

구상무역 1,194,817

  

가공무역
9.40%

구상무역

0.05%

일반무역
49.38%

보세무역

21.01%

변경무역
20.16%

주: 2011년 중국의 대북한 수입. 

자료: 중국세관 통계 분석.

그림 3-2. 중국의 대북한 거래형태별 수출 금액과 비중

무역방식 대북한 수출

일반무역 1,838,939,342

변경무역 738,702,229

보세무역 353,403,585

가공무역 133,794,976

무상원조 83,097,585

구상무역 557,941

  

가공무역
4.25%

무상원조

2.64% 구상무역

0.02%

일반무역

58.41%

보세무역
11.22%

변경무역
23.46%

주: 2011년 중국의 대북한 수출.

자료: 중국세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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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2000년대 들어 무역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무역업체 설

립 허가조건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대외무역에 참가하는 장벽은 중국기

업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일부 국가기관과 무역회사들이 독점하

던 변경무역권은 일정한 기준을 갖춘 민간업체에 승인되고 북한과의 무

역에 참여하고 있는 상당수의 중국업체들은 일반무역권과 변경무역권을 

함께 보유하면서 북한 및 다른 국가들과 교역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

부가 변경무역에 대해 부여하던 주요 혜택의 하나인 수입관세 감면이 

2000년대 후반에 폐지됨으로써 변경무역방식을 통해 수입되는 북한산 

물품의 가격은 일반무역방식을 통한 것과 큰 차이가 없어졌다. 따라서 

일부 관계자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는 북한과의 거래에서 변경무역

에 대한 특혜는 없고 일반무역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29)

그러나 동일한 관세조건과 취급하는 품목이 거의 유사함에도 접경지

역의 중국업체들이 여전히 변경무역방식을 활용해서 북한과 교역하는 

것은 변경무역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일반무역에 비해 중국 

기업과 상인들이 비공식 거래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변경무역은 중국 무역회사와 기업들이 상품의 대금결

제와 관련된 정부의 외환관리와 자금결산, 세금환급에 대한 규제를 일반

무역에 비해 적게 받고 있다. 일반무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외환관리법에 

따라 상품의 수입과 수출 과정에서 은행을 통한 외화의 지급과 자금 이

동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변경무역의 경우에는 수출입과 관련된 내

역을 세관에 통보하면 되고 별도의 외화 반출입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30) 더욱이 변경무역에서는 현금거래, 현물교환 등 은

행을 거치지 않는 교역이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무역업체들에 대한 

자금 및 외환계좌 관리에 대한 감독이 엄격하지 않다. 또한 중국업체가 

29) 2013년 3월 훈춘개발구 정부관계자와의 인터뷰.

30) 2009년 6월, 2012년 11월 중국 무역회사 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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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무역을 통해 교역할 때는 위안화 결제를 포함하여 대체할 수 있는 

결제방식의 이용을 중국정부가 인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3년에 

｢변경무역 외환관리방법｣(边境贸易外汇管理办法)을 통해서 변경무역에

서의 결제제도 개선을 발표하였지만, 변경무역업체와 상인들에 대한 외

화관리와 수출입검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변경무역에 대한 혜택은 수출입 쿼터 및 허가증에 의해 관리되는 식

량 및 국가관리 대상상품의 거래에서도 나타난다. 상무부는 매년 곡물 

등의 국가관리상품의 수급 현황과 대외무역 현황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

하여 별도로 변경지역 성, 자치구에 일정 수량의 수출쿼터를 배정하고 

권한을 받은 성정부 및 자치구의 관련 부서는 수출허가증을 발급한다.31) 

변경지역 무역회사와 기업들은 취급 허가와 쿼터 배정에서 우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대외수출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쌀, 

옥수수 등의 대북 수출에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변경무역 기업이 관

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ㆍ중 간의 교역관행에서 중국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무역 대행 및 

중개 업무는 주요 특징의 하나로 파악된다. 북한과의 교역에서 최근 규

모가 크게 성장한 단둥 등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일부 무역회사들은 중국 

기업과 상인들의 수출입 대행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접경지역에 위치

한 무역업체는 지역 내 기업과 상인들의 수출입 대리업무를 취급할 뿐만 

아니라 상하이, 칭다오, 다롄과 같은 역외지역 업체들의 대북 거래를 대

행함으로써 북한과 상거래를 하는 많은 중국업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다. 이러한 무역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중국회사들은 크게 두 가

지로 분류된다.

첫째, 중국 국내의 대형 철강회사, 발전소, 국유기업은 북한의 광물자

31) 홍익표(2006), 위의 논문,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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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수입하면서 북한과의 직접 거래에 나서기보다는 이 대리회사들을 

통해 북한의 물자를 수입한다. 북한 정부기관이나 기업체와 관계를 형성

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일부 무역업체나 개인사업자들은 의뢰한 중국기

업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북한의 광물자원을 중국에 반입하고 물품을 전

달하면서 중간 차액을 얻고 있다.32) 일부 자금력이 있는 무역회사는 유

동자금을 운영하면서 북한과 직접 교역에 참여하여 무연탄 등의 광물자

원을 사전에 수입하여 비축하다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 내수시장에 판

매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물론 중국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보관비용 등의 발생으로 크게 손실을 볼 경우도 발생한다.

둘째, 소규모 기업과 상인들은 일반적으로 무역서류 작성과 통관업무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목적으로 변경무역

권을 가진 무역업체에 대리업무를 의뢰하고 있다. 북한 기업관계자가 단

둥 등을 방문하여 구입한 물품을 판매한 중국상인들이 변경무역회사에 

수출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출을 대행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수수료와 함께 환급받는 증치세의 20~30%를 수출 

업체 또는 상인들과 나누어 수익으로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수출

상품의 증치세 환급세율은 15~17%로 납부한 증치세의 거의 전액을 환

급받고 있다. 2007년까지 증치세 환급(퇴세)률이 11~13%로 낮아졌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이 감소하고 기업들의 자금난이 확대되

자 중국정부가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률을 높였다.

32) 구체적인 투자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단둥과 선양, 옌볜 등의 접경지역 도시에 

소재한 중국 회사와 사업가들은 북한에 채굴장비와 연료, 자금 등을 제공하면서 중

소형 광산개발에 직접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랴오닝성의 일부 사업가들은 산둥성 등

의 중국 여타 지역의 투자가들의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북한 

광산의 채굴권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서 성과를 낸 일부 기업은 투자의 대

가로 확보한 북한산 광산물을 중국으로 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관계

자에 따르면 단기이익을 노리고 소규모 자본으로 북한 광산개발에 참여한 중국투자

가들의 많은 경우는 광산시설 보수, 발전ㆍ전기설비 구축과 같은 과도한 초기개발비

용과 광산의 낮은 생산성으로 대북 투자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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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와 개인사업가들이 변경무역을 활용한 대행업무를 진행함으

로써 동북3성 지역 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변경

무역을 통해 수입된 북한물품이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판매되는 것은 일

반화되어 있다.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변경도시들에 소재한 무역업체들이 

2010년대 들어 연간 12억 달러를 상회하는 대북 수출입 실적을 낼 수 

있는 배경에는 상하이, 칭다오 등의 다른 지역에 위치한 규모가 큰 중국

회사의 무역업무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자금력

이 풍부하지 않는 변경무역업체들이 석탄, 철광석, 곡물, 자동차와 같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거래를 하는 것으로 세관통계에 나타나는 것도 

생산기업이나 투자업체의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이다.

면담한 중국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회사ㆍ기업 관계자들은 중

국시장의 현황에 대해 상당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매와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관행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교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외무역 허가를 받은 북한의 대표적 무역회사

들뿐만 아니라 기업소들도 단둥 등에 상당수의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

다.33) 중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북한기업은 승리경제연합체, 장생무역

총회사, 능라도무역회사, 낙원무역, 은하무역, 대성무역, 묘향산무역 등

이 알려져 있다. 이 회사들은 노동당, 군부, 내각에 소속된 주요 기관의 

무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정부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중국과의 거래가 필요할 때 방문단(대표단)을 구성해 자주 변경도시를 

출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8,000개에 달하는 지방공장을 관리하는 것으

로 알려진 경공업부 산하의 식품일용품공업성 관료와 기업관계자들은 

공장생산설비와 식료 원재료 구매를 위해 월 2회 정도로 중국을 방문하

고 있다.34) 북한 무역 종사자들은 중국과의 거래경험이 많아 상품의 가

33) 단둥시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2010년 단둥을 방문한 북한 국적자는 총 15만 7,653명

으로 집계된다. 2011년 하반기 기준으로 약 3,000여 명의 북한 국적자가 단둥에 거

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민경(2012), p. 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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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향, 변경무역의 법ㆍ관행, 거래처 동향 등 중국 현지 사정에 밝다고 

한다. 실례로 북한 무역회사 관계자들은 중국업체가 수출 확인 후에 돌

려받는 증치세 환금액까지 고려하여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협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 당사자들은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사업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업체 입장에서는 북한시장을 자

체적으로 개척하기가 어렵고 중국을 출입하는 북한 무역회사 관계자들

이 제한되어 있어 기존의 거래선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

고 있는 중국 기업인들에 따르면 북한 관계자가 물자구매 등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할 때 소요되는 숙박 및 타 지역 이동경비, 귀국선물 등과 

같은 부대경비를 중국 측에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중국시장에

서 구매한 상품을 북한에 대리수출하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커미션을 취

할 수 있다. 중국 무역업체는 수출대리업무를 하면서 증여세 환급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북한과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

다. 또한 북한 무역회사나 기업들은 차량이나 기계설비의 경우에는 중고

제품을 주로 구입하고 있는데 북한 관계자가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기존에 관계하고 있는 중국 대행회사를 통해 시장에 나온 중고제품

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35)

북한으로서도 외상거래 및 물물교환, 대금의 상계처리와 같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 사업관계를 오래 지속한 접경지역 중국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한다. 면담한 중국사업가는 북한 관계자가 물품을 구입한 상점에 대

금을 대신 지급하라고 연락한 경우를 소개하였다. 북한 직원이 물품의 

시장가격을 사전에 조사하고 난 다음 어느 가게에 비용이 적정하니 물품

34) 2012년 11월 중국 대리무역업자 인터뷰. 

35) 면담한 중국 무역업자는 2012년 여름 태풍으로 손상된 남포항의 크레인 수리를 위해 

북한 측의 요청에 의해 60만 달러 상당의 크레인 중고부품을 구입하여 북한 측에 제

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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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낮은 가격에) 구입해 북한에 수출하기를 요청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변경지역에서 대북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업체들의 일부

는 북한기업의 요청에 의해 수출입 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

라서는 무연탄, 철광석, 어패류 등의 규모가 큰 거래에서도 중간거래자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중국기업의 대북 위탁가공

북한의 최근 대외교역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은 외국과의 위탁가

공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중국기업의 위탁을 받은 의류ㆍ봉

제 부문의 생산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세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5,163만 달러 수준이었던 중국의 가공무역형태의 대북한 수출은 

20011년 1억 3,379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북한에서 임가공으로 생

산되어 중국으로 반입되는 제품의 규모는 2005년 2,094만 달러에서 

2011년 2억 3,28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중국업체가 유럽, 동남아, 중동 

지역에서 주문을 받아 북한에서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보세무역의 형

태로 북한산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북ㆍ중 간

의 임가공무역의 규모는 중국세관 분류에 의한 통계보다 훨씬 클 것이

다. 2000년대 후반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북한은 과거 임가공 

생산의 최대 상대자였던 남한기업의 역할을 중국기업으로 대체함으로써 

북한의 위탁가공사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증가하였다. 경

제성장에 따른 인건비와 부대비용이 상승함으로써 중국기업 또한 북한

에서의 위탁제조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통적인 

임가공 업종인 의류뿐만 아니라 가발, 장신구, 수공예, 기계조립, 전자 

제품의 부품조립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위탁가공업자들은 북한에 원부자재와 

함께 관련 설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북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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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중국의 대북한 섬유류 수출

(단위: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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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세관 통계 분석.

대부분의 업체들은 의류ㆍ봉제 부문에서 임가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3-3]에서 보듯이 증가세를 보이던 중국의 대북 섬유제품 수출은 

2000년대 후반 들어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산 합섬직물, 인조섬유 

및 부직포와 같은 의류 원부자재의 대북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북한의 

위탁가공 생산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는 추이를 방증하고 있다. 광물

성 생산품 다음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부상한 의류제품은 [그림 

3-4]와 같이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남성 및 여성용 코트, 바

지, 재킷 등을 포함한 의류제품(HS 62류, 편물 제외)은 2010년 1억 

6,057만 달러 상당을 중국에 수출하였으나, 2012년에는 3억 7,299만 달

러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원부

자재 수입과 의류 완제품 및 부속품의 대중 수출에서 중국업체의 대북 

임가공 제조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 임가공사업에 참여하는 중국업체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

고 있지만,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의류봉제 관련 수출입 추이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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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중국의 대북한 의류 수입 

(단위: 천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편물제 의류(HS 61)

편물제 외 의류(HS 62)

37 4,968 4,215 6,282 10,432 4,894 25,840 57,561 66,6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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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세관 통계 분석.

때 임가공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기업과 개인 사업자의 수는 크게 증가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0년대 말부터 과거 남한기업과 거래되던 

의류제품의 임가공 수출을 북한이 중국시장으로 대체하고 남한기업과 

북한기업체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던 일부 중국 무역회사와 사업가

들이 북한과의 위탁가공사업을 최근 독자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대북 임

가공 제조에 관계하는 중국업체의 수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36)

임가공사업에 참여하는 중국기업은 중국에서 자체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주문을 북한에 발주하는 경우와 개인 소규모 중간

거래자의 형태로 중국 또는 해외 의류기업의 위탁을 받아 북한에 임가공 

하는 경우가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의류기업과 경공업 공장들이 평안도

에 위치하고 원부자재와 제품의 운송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중

국의 대북 임가공사업은 단둥을 중심으로 한 랴오닝성의 중국업체들이 

36) 2012년 11월, 선양과 단둥에서 대북 무역 및 임가공에 종사하는 중국 기업인들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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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고 있다. 위탁가공의 규모가 큰 의류부문에서 중국업체들은 은하, 

대성, 봉화무역총회사 등의 북한의 주요 무역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며 1

회 발주되는 주문도 수십만 달러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37) 주문을 받은 

북한의 무역회사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피복 공장들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전달하고 있다. 지린성의 경우에는 대북 임가공사업

이 200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고는 있으나, 옌볜지역에 위치한 의류기업

들이 나선시에 소재한 북한공장에 위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훈춘운

달복장유한회사(琿春運達服裝有限公司)는 2005년부터 나선시 은하의류

회사를 포함한 4개 공장에서 내의 제조를 위한 임가공을 하고 있다.38)

북한으로서는 자본투자가 적고 해외판매를 위한 유통경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들의 노동력과 기존 설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가공사업 확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기 

소모량이 중화학공장에 비해 적고 빈번한 정전에도 공장 가동이 용이한 

의류부문은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임가공을 위한 물량만 

확보되면 생산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 북한의 의류봉제공장들은 과거 

1980년대 동유럽국가들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서유럽국가

들과 위탁가공 경험이 많다. 또한 1984년 합영법 제정 후 조총련계 일본

기업이 섬유, 의류 등의 경공업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품을 일본과 

홍콩 등에 판매하면서 생산기술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37) 규모가 큰 의류부문의 위탁가공과는 달리 영세한 규모의 중국업체들은 단순한 수작

업을 요하는 십자수 제작, 장신구의 구슬 꿰기, 전자제품 부품의 코일(동선) 감기, 

인조 속눈썹 붙이기, 가발 제작의 일부 작업과 같은 소규모 임가공 일을 북한의 지

방단위 무역회사나 기업소에 위탁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국토성 소속으로 신의주 

소재한 신원무역은 액세서리, 장신구 제작을 중국업체로부터 위탁생산을 주문을 받

고 있다. 중국업체는 십자수 1폭에 3만 수 작업에 100위안을 지급하며, 1달에 십자

수 300~500폭 작업을 북한 회사에 의뢰한다. 거래하고 있는 중국사업가에 의하면 신

원무역은 자체 공장을 운영하기보다는 개인 가정에 하청하여 가내 수공업으로 제작

한 제품을 수거하여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한다.

38) 림금숙(2012), 앞의 논문,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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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경제난으로 인한 침체기를 거쳐서 북한의 의류봉제기업들은 2000년

대 이후에는 설비 개보수를 추진하였다. 특히 2002년 ‘7ㆍ1 경제관리 개

선조치’ 이후 은하무역, 봉화무역과 같은 북한의 무역회사와 생산공장은 

기업 자체의 수익구조(일정 부문의 수익을 내부의 운영자금이나 급여 등

의 인센티브로 사용)를 만들기 위해 중국 및 외국 기업과의 임가공사업 

확대에 큰 관심을 보였다.

북한의 의류공장들은 중국기업들과의 설비 반입형 임가공사업 등을 

통해 최근 시설 및 기술 현대화에 일정한 진전을 거두고, 외국과의 임가

공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의 경공업부문에서 2000년대 생산과 수출이 크게 증가한 분야는 섬유부

문이 유일하다. 중공업부문의 주요 공장과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에 대

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공업과 지방공장에 대한 투자를 소홀하였던 북

한경제의 실태를 고려할 때 중국과 외국 기업의 임가공사업을 통해 의류ㆍ

봉제 공장들이 설비 개선과 생산능력을 향상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북한에는 현재 2만 5,0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한 은하무역총

회사 소속의 의류공장들을 비롯해 15개 이상의 대형 의류기업체들이 가

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12개의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의류ㆍ봉제와 관련한 수출과 위탁가공사업에 참여하고 있다.39) 의류산

업의 생산증가는 북한 근로자의 고용에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2008년 북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류제조업(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40만 명으로 북한 제조업 종

사자의 13.84%를 차지하였다.

대북 의류임가공 사업자들은 손재주를 활용하는 과정이 많아 북한에

서 위탁생산한 제품은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더욱이 빠르게 상승하는 노동자 임금과 복리후생비용 

39) Tija, Paul(2012), “Garment Production in North Korea,”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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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류봉제, 단순 조립부문의 중국 제조업체들은 북

한에서의 위탁제조에 최근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40) 높은 이직률과 

숙련공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 의류산업과는 달리 북한의 생산

공장에 근무하는 인력은 대부분 경험이 오래된 전문인력으로서 공정이 

많은 니트류를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숙련 노동력이 부족한 일부 중국기업은 손뜨개 스웨터와 같은 의

류의 경우 공정이 복잡한 앞면은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이 용이한 뒤 

공정은 중국에서 하는 사례도 있다.41)

북한산업의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업체들은 발

주한 제품의 원단과 각종 부자재를 중국에서 구입하여 북한의 생산공장

에 직접 제공하고 노임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무역회사나 정부기관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단둥에 소재한 의류봉제

업체는 북한에 임가공비로 의류 1장(상의, 재킷 등)에 평균 1.5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며,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고급제품(스키복 등)의 경우

는 임가공 단가가 보다 높다. 공정이 많거나 고급제품은 북한에 지급하

는 임가공 비용이 높지만 중국에 비해 생산비용이 크게 낮기 때문에 중

국업체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연간 50만 장의 의류생산을 

위탁하는 중국업체의 경우, 북한에 80만~90만 달러를 임가공비로 지급

한다.

중국의 대북 위탁가공은 거래당사자간의 임가공비 지급과 물품 제공 

등과 같은 사업활동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아 비공식적 거래방식이 활

용될 여지가 높다. 북한 무역회사와 기업소는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중국 측 파트너에게 기계 설비와 장비를 제공할 

40) 난징펑셩그룹(南京风僧集团)은 최근 연간 5,000만 벌 생산능력을 갖춘 외투 생산설

비를 북한에 투입해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할 계획을 밝혔다. �주간무역�, 2012년 

10월 26일자.

41) Tija, Paul(2012), 위의 자료,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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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지원한 설비가격을 추후 임가공비에

서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 측은 임가공비를 외화 현금으

로 지급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접경지역 중국업

체들은 물품이 중국으로 반입된 후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북한 관계자

에게 임가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42) 임가공비

의 현금  지급은 북한으로 반입되는 자금에 대한 중국 정부당국과 금융

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생산단

위와 관련 기관들이 자체 운영자금과 비자금으로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비용절감효과를 추구하며 북한에서의 위탁가공사업에 참가하는 중국

기업이 최근 증가하고는 있지만, 중국 사업가들에게도 방문이 쉽지 않은 

북한공장에서의 제품생산은 품질관리와 납기일 준수에서 문제들이 발생

하기도 한다. 북한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원부자재와 설비의 부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 원단 및 소재의 부족이나 공장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납기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위탁생산을 위해 중국에서 제공

된 원부자재의 일부를 북한의 해당 공장에서 전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북

한 내에서 소비하거나 제3의 중국업체에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일부 북한 무역회사는 공장의 책임자가 교체되거나 주문을 발주하는 북

한공장을 변경하면서 납기일이 준수되지 않거나 제품의 품질이 유지되

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중국의 다른 업체로부터 추

가로 주문을 받거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산설비를 사전에 제공한 중국

업체가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다. 

다. 밀무역

북ㆍ중 접경지역에서는 봇짐무역과 함께 불법적인 방식을 통한 밀무

42) 의류ㆍ봉제 임가공 사업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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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지속되고 있어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과거 북한의 경제난

이 심각하였던 1990년대에는 압록강, 두만강의 접경지역이나 소형 선박

을 이용한 식량과 어패류, 생필품의 밀수가 활성화되었다. 규모의 차이

가 있을 뿐 통제가 느슨한 많은 국경지대에서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단

둥과 신의주 지역이 북ㆍ중 간의 가장 큰 밀무역 지역으로 알려졌다. 북

한에서는 구리나 고철, 공장설비, 해산물, 토산물, 골동품 등을 제공하고 

중국에서 곡식과 일용품을 물물교환하거나 현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다

수 있었다. 주민생활과 관련된 경공업 제품의 상당량은 국경수비대의 묵

인하에 밀수형태로 북한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43)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북ㆍ중 육상국경지역의 중국 측 감독이 강화(철조망 설치, 초병 감

시 등)되고 밀무역에 대한 중국정부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면담한 중국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를 받는 무

역회사나 기업들은 처벌의 위험이 있는 대규모 밀무역은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밀반입은 국경을 왕래하는 중국 상인이나 북한  

거주 화교, 북한기업 관계자를 통한 봇짐무역의 형태이거나 세관의 허술

한 통관검사를 이용하여 신고하지 않은 물품의 반입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2000년대 후반에 변경시장을 통해 소규모로 구입

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액을 1인당 3,000위안에서 8,000위안으로 증액하

였다. 또한 변경지역주민들은 국경 출입 시 2만 위안의 현금과 일반 생

활용품, 식품 등을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북한상인이나 기업관계

자는 다량의 외화와 사치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거나 화물에 

넣어서 국경을 통과하고 있다. 또한 중국세관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상당한 양의 물품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반입하고 있다. 봇짐무역의 형

태로 북한으로 반입되는 중국산 제품은 식품에서부터 카메라, TV, 컴퓨

43) 손수윤(2007), 앞의 자료, pp.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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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 물품들의 대부분은 북한 내 종합시장으로 

유입되어 거래되고 있다.

북한에 투자하였거나 위탁가공을 하고 있는 일부 중국업체 관계자는 

현지 사업장에서 사용될 원부자재나 설비, 북한 직원에게 제공할 식량ㆍ

생필품 등을 차량에 적재해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북한에 반입하

는 경우도 있다.44) 더욱이 중국과 북한의 업체들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세제혜택 및 통관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거래되는 물품과는 다른 품

목과 가격을 서류상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품목의 경우는 세관

에 신고 없이 차량이나 열차화물에 섞여서 북한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있

으며, 검색절차가 느슨한 점을 이용하여 이중용도물품이나 사치품이 밀

반입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봇짐무역과 밀수 형태로 상당

한 규모의 중국산 물품이 북한으로 반입되는 것을 고려할 때 접경지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는 물품의 종류와 거래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반입되는 밀수는 전문적

인 업체나 조직이 개입하여 서해안의 공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대규모

로 이루어지고 있다. 밀무역을 통해 중국으로 반입되는 대표적인 물품은 

어패류와 농산물이다. 중국에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한약재의 상

당량이 밀수로 북한에서 유입되고 있다. 수산물은 정상적인 통관을 할 

경우에 세관검사와 함께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둥과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대동항 인근에서 활동하는 전문 밀수업체들이 중국시장

에서 유통되는 상당량의 북한산 생선과 조개류를 밀수로 반입하고 있다

고 한다. 북한과 서해상에서 해상어업권을 체결한 랴오닝성의 ○○무역

은 북한과 어패류 밀무역으로 기업이 성장한 것으로 현지에서는 잘 알려

져 있다. 

44) 북한 광산에 투자한 중국 기업인, 의류 임가공업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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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세관 통계는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패류 밀무역을 방증하

고 있다. [그림 3-5]에서 보듯이 2004년 2억 6,123억 달러 상당에 달하던 

북한의 대중 어패류 수출은 2000년대 중반 들어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8년 4,000만 달러로 낮아졌던 중국의 수산물 관련 수입은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2년에 1억 달러에 머물러 공식적인 교역 통

계자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기록되었다.

북한이 외화수입 확대를 위해 수산 관련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중

국과의 협력사업을 활발히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세관통계에 수산물 관

련 대중 수출이 정체를 보이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어패류가 검색이 허

술한 해상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개류, 생

선 등의 수산물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이었으며, 

2001년 일본인 납치문제의 영향으로 일본으로 수출되던 물량이 중국시

장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외화 획득을 위해 양

식장 확충, 가공공장 설립 등을 진행하여 수산물 생산증대를 추진하였

다. 또한 2000년대 중반에 들어 북한 권력기관 산하의 무역회사와 중국 

민간업체들이 수산자원부문에서 합작사업을 확대하고 있다.45) 랴오닝성

과 지린성에 소재한 중국 수산회사들과 개인사업가들도 신의주 인근지

역, 나진지역을 포함하여 북한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해삼, 전복, 새우, 

조개 등의 양식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업체의 수산업부문

45) 중국의 북한 수산자원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은 2004년 중국 어선의 동해 입어사

업을 계기로 진행되었다. 당시 중국은 휴어제를 실시하면서 휴어기간 동안 어업인의 

소득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었고,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중국기업의 북한에서의 양식어업사업의 주요 사례로서는 단둥지역에 소재한 

보화기업집단 산하의 ‘동항성호수산양식유한공사’와 북한의 승리무역이 합작한 ‘조선

승리성룡합작회사’의 설립이다. 보화기업은 660만 유로를 투자하였으며, 북한에서 해

삼, 전복 등을 양식하여 중국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롄시의 ‘흑도진수

산총공사’는 북한에서 양식장 400무(약 27만㎡)를 임대하여 새우 양식을 추진하였으

며, 나진해만양식장에는 중국기업들이 하와이조개 양식에 투자하고 있다. 엄선희

(2009), ｢북한과 중국의 수산협력 실태와 시사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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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생산된 어패류의 대부분은 중국 동북3성 지역

으로 반입되어 소비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교역을 통한 북한의 최근 

대중 어패류 추출이 2000년대 전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밀무역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중국과의 밀무역에서는 북한 권력기관 산하의 무역회사들이 가담하거

나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기업들이 밀수

출을 통해 획득한 불법적인 외화는 권력기관과 군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북ㆍ중 접경지역에서의 신고되

지 않은 이중용도품목 및 사치품의 북한 반입과 어패류, 한약재 등의 중

국 밀수출을 통한 외화벌이는 중국당국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3-5. 중국의 대북한 어패류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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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HS 0306)

연체동물(HS 0307)

전체어패류(HS 03)

15,382

51,140

2,035

1,075

4,047

7,889

38,125

47,977

22,534

110,557

143,016

78,652

102,950

206,931

74,135

128,148

261,231 92,396

1,406

38,177

43,266

527

25,798

29,936

834

36,064

40,000

1,916

19,342

21,595

4,190

53,218

59,530

5,322

71,292

82,756

5,202

91,439

100,534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자료: 중국세관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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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경지역 통관 및 물류운송

북ㆍ중 접경지역에는 육상으로 인력과 물자의 이동이 가능한 10여 개

의 공식 통상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둥 인근의 다둥항(大东港)과 다롄, 

칭다오 등의 중국 항구에서 선박을 통한 화물운송이 북한과 이루어지고 

있다. 북ㆍ중 간의 육로교역은 단둥, 지안, 창바이, 옌볜 등에 설치된 10

개의 도로세관, 3개의 철도세관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상반

기까지 지린성 옌볜지역의 세관들이 북ㆍ중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

았으나 1990년대 하반기부터 단둥을 통한 무역액이 옌볜을 넘어서 2000년

대 이후에는 북ㆍ중 교역의 70% 이상이 단둥지역을 경유하고 있다.

신의주를 마주보며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단둥시는 평양에서 약 

220km 거리로 공업기반과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북한 서부지역과 

가까이 있어 최대 교역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과의 무역은 

단둥시 대외무역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1월과 5월 사이의 

단둥시의 대북 무역액은 12.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2% 성장하였고 

수출은 10.6억 달러(31.4% 증가), 수입은 1.9억 달러(8.2% 증가)를 기록

하였다.46) 단둥은 북한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변경경제합작구를 

발전시키고 운송인프라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47) 단둥세관은 1973년 한 

차례 보수작업을 한 후, 증가하는 북한과의 교역을 지원하기 위해 2003

년에 중국정부가 200만 위안을 투자하여 대규모 시설 증설을 하였다. 단

46) 张颖(2012), �丹东对朝经贸特点及问题研究�, p. 40.

47) 중국정부는 단둥의 대북한 접경지역 및 황해 연해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에 입각

해 발전을 추진하여 왔다. 중국정부는 1992년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추진했던 14

개 국가급 국경지역경제협력단지 중 하나로 단둥에 변경경제협력단지(丹東邊境經濟

合作區)를 설립하였다. 랴오닝성 정부는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에 ‘랴오닝 

단둥임항산업단지(遼寧丹東臨港産業園區)’를 설립하고 토지개발과 기초 인프라 확충

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9월 완공 예정으로 건설 중인 신(新)압록강대교가 위치한 

단둥 신도심(新城區)지역으로 현재 시정부의 주요 기관들과 상권이 이전하고 있다. 

단둥경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민경(2012)의 자료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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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세관을 거쳐서 신의주로 연결하는 압록강대교는 20톤 이상의 화물차

량과 열차의 이동이 가능하다.48) 

북한 동북부의 라진ㆍ선봉지역, 청진과의 인프라 연계개발이 추진되

고 있는 지린성 옌볜지역에는 난핑(南坪), 싼허(三合), 투먼(圖們), 취안

허(圈河) 등 7개의 국경 통상구가 설치되어 있다.49) 난핑세관은 북한 무

산광산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의 중국 반입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지린성

에서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의 주요 교역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취안허

세관은 북한의 원정리세관과 연결되어 있다. 진척이 잘 이루어지지 않던 

지린성과 북한 접경지역과의 연계개발은 중국 국무원이 ‘동북3성 진흥계

획’의 일환으로 2009년 8월에 ‘창지투(長吉圖) 개발ㆍ개방선도구’ 계획을 

국가급 사업으로 정식 비준함으로써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의 창지투개

발계획은 지린성의 창춘ㆍ지린ㆍ투먼을 거점으로 삼아 주변지역을 발전

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나선특구, 청진으로 연결되는 

대외개방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운송로 구축을 위한 사업으

로 중국 측 구간인 훈춘~취안허의 37km의 고속도로 보수공사는 2010년

에 완공되었으며, 나진항으로 연결되는 53km 구간의 북한 측 도로는 지

린성이 1.7억 위안을 자금지원하여 2012년 8월에 완공되었다. 또한 훈춘

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가는 관문인 취안허 통상구와 원정리를 잇는 새 

교량, 일명 신두만강대교를 2013년 착공하기로 하고 지린성은 1.5억 위

안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나진과 훈춘을 연결하는 새 도로의 개설

과 교량 건설은 지린성의 물류통로가 나진항과 청진항을 거쳐 동해로 열

리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의 북한 동북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는 더

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접경지역 세관을 통해 북한과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허가 및 세관의 

48) 조명철 외(2005), p. 102.

49) 서종원 외(2012),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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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 길이 예산 완공연도

고속

도로

바다오(八道)-싼허(三合)-청진 고속도로 

건설
47km 28억 위안 2015년

훈춘(琿春)-취안허(圈河)-나진 고속도로 

건설
39km 23억 위안 2015년

허룽(和龍)-난핑(南坪)-청진 고속도로 건설 50km 30억 위안 2015년

철도

투먼(圖們)-남양-두만강-핫산 철도 개보수 126km 24.3억 위안 2020년

투먼(圖們)-청진 철도 개보수 171km 20억 위안 2020년

허룽(和龍)-난핑(南坪)-무산 철도 건설 53.5km 16억 위안 2015년

투먼(圖們)-라진 철도 개보수 158.8km 12.7억 위안 2020년

카이산툰(開山屯)-삼봉 철도 건설 2.5km 1.5억 위안 2020년

세관

도로

취안허(圈河), 투먼(圖們), 사퉈즈(沙坨子), 

카이산툰(開山屯), 싼허(三合), 

난핑(南坪) 국경 세관의 다리 건설

5억 위안 -

자료: 州發改委(2009); 김부용ㆍ임민경(2012), p. 11 참고.

표 3-4. 창지투 개발계획 중 북한 동북부지역의 대외통로 관련 사업 

감독은 중국정부의 세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국

가와의 교역과도 별 차이가 없다. 중국은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핵ㆍ미사일ㆍ생화학 무기 관련 전략물자는 해외로의 반출을 엄격히 금

지하고 있으며, 무기류는 국방부서의 승인을 받은 국유기업만 취급하고 

있다. 수출이 금지된 전략물자는 상무부 수출통제처 홈페이지에 공지되

어 있다. 화학제품은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전문 사업체에서만 수출업무

를 할 수 있으므로 북한 측과 거래하는 접경지역 무역업체는 화학제품 

전문업체에 대리수출을 위탁하고 있다. 식량수입국가인 중국은 쌀, 옥수

수와 같은 곡물의 대외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국내의 곡

물 수급량과 해당국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출규모를 결정한다. 북

한으로의 곡물 수출은 취급허가와 수량쿼터를 배정받은 중국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동북지역에 소재한 일부 허가받은 업체에서 식량수출

에 관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과 거래를 하는 민간 무역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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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무기류와 화학제품, 전략물자를 제외하고는 대북 수출과 관련

하여 특별한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무기류와 화학품을 제외하

고는 사전수출승인과 같은 수출통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업체

들은 세관에 수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일반적인 수출절차를 

따르고 있다.

중국 변경도시들에서 구매되는 물품은 화물차량을 이용해 북한으로 

반출되고 있다. 단둥에서 화물을 실은 중국 화물차는 압록강을 건넌 후 

북한 측에 화물을 인계하고 되돌아온다. 북한으로 수출되는 물품은 중국

세관 직원들이 서류심사와 함께 일부 차량의 화물에 대한 육안검사를 거

친 후 북한으로 반출되고 있으며, 수입되는 북한산 물품도 세관에서 통

관검사와 동식물류에 대한 검역을 하고 있다. 북한 측이 제출하는 서류

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서류들인 원산지증명서, 수출계획서, 운송서

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으로 수출되는 물품은 일부 차량에 대

한 샘플검사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서류와 다른 물품이 적재되거나, 일부 

품목의 경우는 세관에 신고 없이 차량의 다른 화물에 섞여서 북한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있다. 더욱이 최근 단둥세관의 통관능력에 문제를 드러

내고 있다. 보통의 경우는 통관에 두 시간이 소요되며, 무역량이 많은 

기간에는 여섯 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도로 통상구의 화물하치장 부족과 

세관 내의 혼잡 등의 이유로 통관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

다.50) 북ㆍ중 간의 교역량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세관인력은 제한되

어 있어 북한과의 교역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품목, 수량, 거래가격을 중

국 현지 세관에서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선양이나 칭다오 등의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구매되는 생필품, 기계

류, 건축자재 등은 열차를 이용하여 평양 인근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50) 张颖(2012), 위의 자료,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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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화물열차는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열차가 

단둥으로 와서 중국열차에서 하역된 화물을 옮겨 실어서 북한으로 반입

하고 있다. 2008년 중국과 북한 철도국 간에 국제교류 화물열차 운행에 

대한 합의 이후 현재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으로 들어간 

화물객차가 중국으로 다시 회수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중국 

철도국은 북한에 화물객차 1,000여 개를 제공한 후에 북ㆍ중 간의 철도

운송에 중국 화물객차의 투입을 중단시켰다.51) 이러한 조치에 따라 북

한열차가 단둥으로 와야만 북한으로 반입되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최근 북ㆍ중 간의 화물운송량에 비해 화물객차 수가 부족하여 단둥역에

는 북한으로의 반입을 기다리는 화물이 상당 기간 적체되는 경우가 많

다. 그럼에도 북한으로 수출하는 물품과 장비의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경우에는 철도운송이 차량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부 중국업체들은 

열차 이용을 선호한다. 철도를 이용할 때 중국업체는 북한 철도국에 운

송료를 지급하고 단둥과 평양 서포역 사이에 화물을 운송한다.

중국 철도역에서 북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의 세관검사는 차량운송에 

대한 세관관리와 유사하다. 선양 등의 중국 내륙지방에서 운송해온 화물

과 단둥에서 실리는 일부 물품을 세관 직원들이 육안으로 검사한다. 화

물차량에 비해서는 물품 확인을 엄격히 하고 있지만, 신고되지 않는 물

품이나 서류와 다른 화물이 북한으로 반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는 접경지역 중국세관에서

의 북한화물에 대한 통관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51) 단둥 철도국 관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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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ㆍ중 간의 금융거래와 대금결제 방식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간 교역에는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

장 거래와 은행을 통한 외환결제보다는 거래당사자간의 현금거래와 물

물교환과 같은 대금결제방식이 관행화되어 있다. 현금구매와 현물거래는 

북한의 경제난이 극심한 1990년대에 대외지급 신용도가 매우 낮고 외화

가 부족한 북한과의 거래과정에서 일상화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공식적으로 양국의 금융기관 송금을 통한 대금결제와 자

금의 이동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경

제제재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북한당국은 공식적 금융거래를 회피

하는 음성적인 방식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접경지역에 소재한 중국 

무역회사 및 투자업체들은 북한과의 거래에서 현금결제, 현물거래와 같

은 비공식적 거래관행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자들은 신용장 

개설의 문제, 기업세금 회피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는 거래

를 선호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경제교류에서 공식적 금융거래

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변경지역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교역

ㆍ외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과의 무

역대금 결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수차례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북한

기업에 대해 중국위안화 은행전용계좌 개설과 무역대금 결제를 허용한 

것이 최근의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가기관, 무역회사와 

금융기관들은 중국과의 거래에서 비공식적인 방식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어 불법적인 요소가 병존하는 북ㆍ중 간의 대금결제관행은 지속되고 

있다.

가. 음성적 금융거래와 현금결제

북ㆍ중 양자간에는 은행을 통한 공식적인 대금결제방식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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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 중앙은행은 2004년 10월에 ｢중국인민은행과 조선중앙은행 

간의 지급결산 협의(关于朝鲜民族人民共和国中央银行与中国人民银行

间支付结算协议)｣를 체결하였다. 양국의 중앙은행간의 합의에 따라 

2005년 4월 북한 광선은행 단둥지점에 중국 위안화, 미 달러, 유로화, 일

본 엔화, 홍콩 달러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상인들이 대금결제

를 할 수 있는 전용계좌가 개설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중국 4대 국유

상업은행의 하나인 중국건설은행 단둥지점에 동일한 형태의 계좌가 개

설되었다.52) 중국업체들이 수입대금 또는 임가공비 지급, 투자와 관련된 

자금이전을 위해 북한으로 송금을 원할 경우, 평양의 지정된 북한은행 

한 곳에 기업계좌를 열면 외화송금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북한당국은 접경지역의 도시들을 포함하여 베이징과 다롄, 선양 등의 

주요 거점도시에 북한은행의 지점(대표부)을 개설하고 있다. 최대 교역

창구인 단둥에는 광선은행, 하나은행, 통일발전은행, 고려은행, 화려은행

의 지점이 개설되어 있다. 광선은행의 단둥 대표부는 2000년대 상반기

에 중국건설은행 단둥지점에 소규모 부서의 형태로 운영되는 수준이었

으나, 2006년부터 압록강대교 인근에 위치한 상업지역 건물에 독자 사무

실을 개설하고 규모를 확대하였다. 나선경제특구의 외자 유치업무를 취

급하기 위해 설립된 나선시의 황금의삼각주은행은 지린성 훈춘에 지점

을 두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당국은 베이징 등에 단천상업은행, 대성은

행, 고려은행의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중국은 여타의 국가들과 같이 외국환 관리규정에 따라 무역대금의 결

제방식과 외화 반입 및 반출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거래에서는 규정된 무역대금의 은행송금이나 대금결산방식이 거의 지켜

지지 않고 북한과 거래하는 상당수의 중국업체들은 현금거래를 하고 있

는 실정이다. 중국의 외환관리 법규정에 따르면 북한을 포함한 해외지역

52) 중국인민은행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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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6,000달러 이상을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개인은 현금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기업이나 단체가 대외교역을 위해서 은행에 계

좌를 개설할 때는 외환관리국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이 심사를 하고 기

업은 계약국가, 수출입서류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외송금을 처리

한다. 변경지역에서 중국으로 개인이 휴대하고 반입할 수 있는 현금은 2

만 위안을 넘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53) 이러한 중국정부의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업체들은 교역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거

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북ㆍ중 접경지역

에는 왕래하는 기업관계자와 상인들이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휴대하거

나 화물에 넣어서 국경을 통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위안화와 미

국 달러가 불법적으로 양국간 유통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북ㆍ중 간에 만연한 현금결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중국과 거래하는 북한 무역회사와 기업에 대해 

중국은행에 위안화 변경무역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교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인민은행은 2008년 2월에 

｢변경무역결산관리잠정규정｣을 시행하면서 랴오닝성 단둥과 지린성에서 

북한 기업들이 중국 시중은행에 위안화 결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중국

기업과 무역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54) 중국과 북한당국

은 2008년 5월 20일 협의를 통해 광선은행이 중국건설은행 단둥지점에 

위안화 무역 전용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2009년 8월까지 광선은행은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 위안을 북한에서 반입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단둥시를 2010년 8월 19일부터 위안화 무역결산 시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3) 중국은 1993년 3월 1일 국가화폐출입경관리판법(中华人民共和国国家货币出入境办

法)를 실시하며 한 사람이 국경을 출입할 때 1회에 6,000위안 이내의 현금 소지를 

허용하였다. 2005년 1월부터 현금 휴대한도를 2만 위안으로 상향조정하였다. 徐洪水

(2011), p. 52 참고.

54) �연합뉴스�(2008년 3월 6일자), ｢中, 대외신뢰도 높이려 위안화 北송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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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변경무역에서 부족한 달러화보다 북한이 보다 선호하는 위안

화를 결산화폐로 사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결제를 촉진하고자 

하였다.55) 

북한과의 변경무역에서 위안화를 합법적인 대금결산 화폐로 허용하는 

조치 등을 중국정부가 취하고는 있지만, 북ㆍ중 간 거래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결제와 자금이동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과의 무역대금 송금이나 외화 반출입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중국의 대북 무역에서 약 20~30% 정도가 금융기관 사이의 송금

방식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현금결제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단둥지역에서 수출된 물품의 21%만 조

선광선은행 단둥 대표부에 개설된 북ㆍ중 대금결제를 위한 전용계좌를 

이용하였다. 지린성에서 북한과의 무역대금 결산업무를 유일하게 담당하

고 있는 중국건설은행이 2012년 상반기 북한과 취급한 변경무역 결산건

수는 235건에 불과하고 결산금액은 3,33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

다. 결산건수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였다.56) 

북ㆍ중 간 거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금결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중국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북

한 관계자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다. 소규모 물품의 교역은 

1990년대부터 북한과 중국상인들간에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화되

어 있으며, 최근에도 단둥이나 옌볜 등의 중국 접경지역에서 생필품이나 

금액이 크지 않는 설비나 원자재를 구입하는 북한기업소, 무역회사 직원

들은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중국인 대리회사를 통해 구입하고 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출입대금을 상계처리하고 

잔액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 종합시장과 수매상점에서 

55) 徐洪水(2011), p. 52; 张颖(2012), p. 40 참고.

56) 张洁ㆍ金珊(2012),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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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되는 중국산 제품의 상당 부문을 반입하는 역할을 하는 북한 거주 

화교의 경우, 중국의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 거래함으로써 금융기관을 거

치지 않고 교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교들은 중국을 방문하여 현금

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지

인을 통해 물품을 대리구매하고 있다.

둘째,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중국의 임

가공업체나 북한에 투자한 사업가들이 북한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은하무역과 같은 무역회사나 기

업소는 의류봉제 임가공비의 현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북한은 중국에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요청

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입업체는 북한 기업관계자나 현지 중국인 대리인

을 통해 외화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중국 무역회사들은 

달러나 유로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십만 달러 규모의 경우에도 

북한 기업관계자나 중국인 대리인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수 있다고 한

다.57) 거래금액이 큰 석탄, 철광석 등의 광물자원과 어패류의 수입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북한 측에 지급하고 있다.

중국의 무역회사나 상인들은 북한의 낮은 신용도와 대금 미회수에 대

한 우려 때문에 북한에 수출한 물품의 대금 회수는 은행을 통한 송금결

제를 원하고 있다. 중국업체들은 북한과 교역할 때 달러화나 위안화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한다. 소규모 교역일 경우에는 위안화가 

많이 활용되나, 규모가 클 경우에는 달러화 기준으로 한다. 거래금액이 

클 경우에는 중국업체들은 수출대금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 은행을 

통한 송금을 받고 있다. 중국업체는 수출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화물을 북한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북한파트너가 지급한 중국업체의 

수출대금이 중국 현지에 입금되는 데는 최소 3일에서 7일 정도가 걸리

57) 대북 무역 대행업체 관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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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우에 따라서 보름 이상 걸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중국업체들이 북한에서 송금을 받는 경우에도, 광선은행 등의 북한 금

융기관을 통할 때에는 일반적인 국제금융체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신

환을 통한 국제간 자금이동이 아니라 평양의 북한은행과 중국지점 사이

에서의 연락에 의한 ‘환치기’ 형태의 현금거래가 대부분이다. 광선은행 

단둥지점과 같은 북한의 중국대표부는 일반은행과 달리 고객들의 출입

이 자유롭지 않고, 은행 관계자가 중국 측 사업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

면 북한에서 송금된 금액의 출금, 또는 북한에 대금 지급을 위한 입금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이다.58) 북한에서 기업관

계자가 광선은행 평양본점에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하면 평양본점은 자

금의 외환 이전 없이 광선은행 단둥지점에 연락해 해당 금액에 대해 중

국업체의 계좌로 이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행을 이용할 때는 실

질적으로 북ㆍ중 간 외화의 이동은 발생하지 않는 ‘환치기’의 형태가 되

는 것이다. 중국의 북한은행 지점과 평양의 금융기관 사이에는 국경을 

넘는 신고되지 않은 현금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음성적인 

방식으로 인해 북ㆍ중 간의 금융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무역대금 결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북한은행의 중국지점은 수수료가 과다하여 거래하는 중국업체의 

불만이 높다. 북한에서 지급한 대금을 단둥지점에서 지급받을 때의 수수

료는 1만 달러에 40~65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은행마다 약간의 차

이는 있는데, 광선은행은 50달러 수준이며, 하나은행은 65달러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59) 또한 복잡한 송금체계와 더불어 환전수수료도 거래비

용을 높여 일부 중국업체는 현금거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이 공식 외환으로 유로화를 사용하다보니 평양의 사업파트너가 달

58) 북한과 교역, 투자하는 중국기업인들 면담. 

59) 중국 관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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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가격으로 송금을 요청하면 북한의 평양본점은 유로화로 계산한 후 단

둥지점에 연락한다. 단둥지점은 달러화나 위안화로 다시 환전하여 중국

업체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은행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경우

에 따라서는 특별한 원칙 없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 면담한 

중국업체는 6,000달러를 북한에서 송금하였다고 하는데, 은행수수료를 

제하고 실제로 5,500달러가 입금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대북 거래에 참여하는 중국업체들이 북한 파트너나 중국인 대리인에

게 전달한 현금의 일부는 중국 내에서 북한 당국과 기업에 의해 활용되

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업체가 지급한 외화 현금의 대부분은 중국을 

출입하는 북한 기업, 무역회사 관계자들을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것으

로 보인다. 대금의 일부는 중국에서 북한 현지 기관 및 관계자의 운영자

금으로 사용되거나 추가적인 물품 구입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자금의 일부는 중국은행의 북한 민간기업 계좌나 중국인 대

리인의 계좌에 예치되어 북한당국이 필요할 때 현금화하여 사용할 가능

성이 높다. 

나. 현물거래

북ㆍ중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줄었지만, 수출

입 당사자간에 합의한 현물을 교환하는 구상무역도 북한과 중국업체들

이 활용하는 주요 거래방식이다. 1990년대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가용할 수 있는 외화가 부족한 시기에는 현물거래의 비중이 변경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였으나, 양국간 교역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거

래품목이 다양화됨으로써 최근 물자를 맞교환하는 현물거래의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고 한다.60) 그러나 단둥 등의 접경도시에 위치한 중국업

60) 중국인민은행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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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은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출대금을 현물로 지급받는 경우가 여

전히 빈번하다. 중국업체마다 현물거래의 비중과 거래품목이 다르나, 면

담한 업체들의 경우는 수출한 물품대금의 80% 정도를 북한으로부터 대

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20% 정도는 현물로 지급받고 있다. 현물거래

를 통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어패류, 농산물, 석탄, 철광

석 등이며, 주로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다. 

한편 소액거래뿐만 아니라 대규모 거래에서 물물교환방식이 북ㆍ중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5월 중국 무역회사는 

북한에 옥수수를 제공하고 북한으로부터 석탄 10만 톤을 산둥성으로 반

입하였다.61) 이는 베이징의 북한대사관 관계자가 중국업체들을 직접 접

촉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물거래에서는 은행과 같

은 금융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북한과 중국 수출입 당사자간에 물품

이 거래된다. 생필품과 설비, 원부자재 등의 모든 종류의 물품이 부족한 

북한기업으로서는 물물교환을 통해 조달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

을 것이다. 북한은 금융제한으로 송금이 어려워질 경우 자신들이 받아야 

할 대금을 대신해서 현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광물자원과 농수산물 같

이 중국시장에서 현금화하기 용이한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업체도 현물

거래방식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61) 중국 무역업체 관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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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북ㆍ중 경제교류 

활성화의 시사점과 개선과제

1. 북ㆍ중 거래관행이 대북 경제제재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제재조

치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의 안보적 긴장은 최근 매우 높아

진 상태이며, 북한의 핵포기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가 요구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7일에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통해 과

거보다 강력한 금융제재를 비롯해 선박과 항공기의 검문ㆍ검색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

하는 모습을 보였던 중국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공식적인 비난성명

을 발표하고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UN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회원국들이 실행하도

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실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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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을 갖고 북한에 영향을 미쳐서 북한당국이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중

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북한은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핵 선제타격” 등을 거론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3월 31

일에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

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후속조치로서 2007년 북ㆍ

미 간의 ‘2.13합의’에 따라 폐쇄하였던 평안북도 영변의 5MW 원자로와 

관련 핵시설의 재가동을 4월 2일 발표하였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자위

적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국가전략으로 밝힌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

재수위가 높아지더라도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북한체제의 유지

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유훈실천을 강조

하는 김정은 정권에서 핵개발과 핵실험은 내부결속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정책들이 실패했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주민들의 불

만증가와 이로 인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62)

[표 4-1]과 같이 UN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는 2006년부터 2013년 3월

까지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다섯 차

례 이루어졌다. UN 차원의 다자간 제재와 더불어 남한과 관련국들은 독

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그동안의 대북 제재결의안

은 북한에 대한 의심물자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해상 및 공중 봉쇄 등

을 명문화하고 ① 화물 검색, ② 금융ㆍ경제 제재, ③ 무기 및 사치품 금

수ㆍ수출통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63)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

62) 북한은 3월 31일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을 위한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주요 과

제로 “인민경제 선행부문 및 기초공업부문의 생산증대,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역량 

집중을 통한 최단 기간 내의 인민생활 안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경제부문 중점시책은 이미 김정일 체제에서 추진하였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대

중동원정책과 4대 선행부문사업들의 추진방향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63) 조명철 외(2009), pp. 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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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자수송을 막기 위해 해상과 공중에서 

북한 관련 선박과 항공기의 검문ㆍ검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금융거래활동을 막기 위한 북한 

관련 자산 동결과 외국기관의 서비스 제공 금지와 같은 금융제재의 내용

도 포함하고 있다. UN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상황과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제재대상 검토와 같

은 활동을 위해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 

대북 제재위원회는 2009년 4월 24일에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를 제재대상 북한기관으로 최초로 지정하

였다. 안보리결의안 2094호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된 제2자연과학

원과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로서 군수품 수출입업체인 조선종합설비

수입회사를 제재대상에 추가하였다. 2013년 4월 현재 금융자산 동결과 

여행제한 등 UN 차원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기관은 19개, 개인은 12명

이다.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는 앞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UN 차원의 제재안을 도출하면서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

은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추가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

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UN 차원

의 대북 제재조치들은 중국의 비협조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 핵실험에 대응한 중국정부의 태도는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UN 차원의 대북 제재안 채택에는 원칙적

으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에는 반대하

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북한 핵개발에 대한 공식

적인 비난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거듭 표

명하였다. 그러나 서방국가들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와 북핵문제의 해법

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정권의 기반 약화와 경제적 혼란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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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조치의 이행은 원치 않고 있다.64) 중

국이 북한과의 정치적 특수성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함

으로써 국제사회의 경제제재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북ㆍ중 간의 경제관계에는 국제적 규범에 어긋나는 비공식적

인 거래방식이 관행화되어 있고, 비효율적인 관리체계와 음성적인 거래

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적 어려움 등으로 중국정부의 UN 대북 제재결의

안 동참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미온

적인 태도로 인해 군수로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품목(dual-use goods)

이 북한으로 제한 없이 반입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현금거래, 중국

인 대리인을 통한 북한자금의 은닉과 같은 불법적인 거래방식은 거래금

지품목의 북한 반입과 북한 권력기관의 비자금 운영을 위한 외화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핵개발에 대응한 국

제사회 대북 제재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북한당국은 북ㆍ중 간의 음성

적 거래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역과 금융 부문에서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제한하고 있는 북ㆍ

중 간의 거래형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조사함으로써 몇 가지 개선과

제를 파악하였다. 우선적으로 북한과의 교역에서 중국의 허술한 통관검

사와 이중용도품목, 사치품의 대북 반입에 대한 미흡한 관리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완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세관에

서의 통관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북ㆍ중 간의 거래에는 허가받지 

64)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사물의 옳고 그름을 근거로 입장과 정책을 결정한다. 북ㆍ중 사이 

정상적 교류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UN 안보리 대북 제

재안 채택에는 동참하지만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와 경제교류

가 제한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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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물품의 이동과 한도 이상 외화현금의 반출입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정부의 통관검사가 보다 엄격해질 경우 이러한 불법적인 현상

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UN 차원에서 미사일과 

핵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부품, 기술의 북한 

제공 금지를 명문화하고 사치품의 대북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따른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반

출제한 대상국가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국제적 협약인 바세나르협정

(Wassenaar Arrangement)은 이중용도품목의 반입 규제를 북한에 적용

하여 전략물자의 대북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65) 바세나르협정의 규제대

상품목은 크게 상용무기부문과 이중용도품목으로 구분된다. 이중용도품

목은 민수용으로도 군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지칭하는 것으

로서 컴퓨터, 통신장비, 레이저ㆍ센서, 신소재, 전자, 항법장치, 추진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전략물자 통제체제를 통해 북한과 같은 

규제대상국가들로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장비와 재료, 기술이 전달

되지 않도록 협력하고 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반하여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중국은 

UN 제재안에 포함된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에 대해서

는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우려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 차원의 

65) 북한에 적용되고 있는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로는 ① 핵무기 수출통제와 관련해

서 핵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② 생물화학무기와 관련해서 오스트레일

리아그룹(Australia Group), ③ 미사일 기술 수출통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가 있다.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와 이와 관련한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체제로는 바세나르협정(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이 대표적이

다.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반출제한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연철(2001). ｢바세

나르체제와 전략물자 반출제도개선｣(김연철 외, �남북경협 GUIDE LINE�)과 바세나

르협정의 공식 웹사이트(http://www.wassenaar.org/index.html)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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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항만 등에서 세관검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은 수출통제대상품목이 가장 많은 국제협

약인 바세나르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이

중용도품목에 대한 해외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핵원료 생산을 위한 설비,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장

비와 부품, 군수물자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수출

은 중국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과 거

래를 하는 민간 무역회사와 기업들은 무기류와 화공품을 제외하고는 대

북 수출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면담한 중국

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전수출승인과 같은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정

부의 수출통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66) 또한 통관심사과정에서 수출업

체에 기계, 설비, 원자재 등의 북한에서의 최종 소비처와 용도를 확인하

는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중국의 관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북 수출이 금지된 일부 품목들이 

정상적인 일반무역의 형태로 북한으로 반입되어 군부대 물자와 장비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UN 안보리 산하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2012년 6월 연례보

고서를 발표하면서 대북 금수물자가 중국을 경유하여 거래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67) 전문가패널의 보고서는 중국의 반대로 이전에는 “인접국

66) 2009년 6월, 2012년 11월 중국 랴오닝성 현지 조사. 

67)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2012),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2009)’ (www.un.org/sc/committees/1718).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 따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

국, 일본의 7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UN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활동하

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활동시한이 1년씩 연장되어 2013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UN 안보리결의안 1718호와 1874호의 이행사항

과 문제점,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2012년 6월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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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항구”로만 표현하던 중국 다롄항을 북한의 불법적인 수출입을 위한 

환적 항구로 이용되는 점을 명기하였다. 또한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의 거래금지품목의 북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한 부담”을 언급

하면서 도로와 철도를 통한 물품이동에 대한 검색 강화를 권고하였다.68) 

이는 육상을 통한 대북 금수물자의 출입에 대한 화물 검색과 관련한 내

용이 UN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보고된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북ㆍ

중 접경지역에서의 통관검사에 대한 중국의 미진한 역할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허가받지 않는 물품의 대북 반출입은 통관검사절차가 상대적으로 체

제적이지 않는 단둥, 투먼, 지안 등의 육상 통상구를 통해 대부분 이루

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둥과 투먼 등을 경유하여 도로를 통해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차량 10여 대에 1대 정도를 중국세관원이 육

안으로 한정검사하고 있다. 인원제한 등의 이유로 대북 반출물자에 대한 

중국세관에서의 검역이 엄격히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세관에 신고한 물

품과 다른 품목이 북한으로 반입될 수 있고 수출금지품목 등이 신고 없

이 콘테이너에 다른 일반물품과 섞여서 보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과의 임가공을 위해 장비나 원재료를 제공할 때 

중국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은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물품이나 서류, 다른 화물 등을 북한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정부는 UN 안보리 결의안 1718호가 권고하고 있는 사치품의 대

북한 수출금지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통제리스트를 마련하는 조치를 시

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비협조와 허술한 세관검사로 

인해 UN 제재안에서 금하고 있는 사치품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반입

될 가능성이 높다. UN 대북 제재위원회 2012년 보고서는 북한으로의 사

치품 불법수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69) 2012년 4.15 북한 태양

68)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2012), 위의자료,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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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열병식에서 최신형 벤츠 리무진 S600과 유사한 차종이 선보였으며, 

인근 지역에서 최신 벤츠 자동차 10대 이상이 주차되었다는 정보에 의

해 전문가패널은 이 차량들의 수입경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또한 중

국 중개상을 이용한 5건의 사치품 불법수출 적발사례가 일본정부로부터 

2011년 7월과 2012년 1월, 5월에 각각 보고됨에 따라 북한의 해외사치

품 구입시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영향

력이 미치지 못하는 북ㆍ중 육상 접경지역을 통한 이중용도품목과 사치

품, 기타 허가되지 않은 금수품의 북한 반입은 UN 제재안의 실효성을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과 중국 간에 활용되는 대금결제에는 국제사회의 금융제

재를 회피할 수 있는 현금결제와 물물교환 방식이 관행화되어 있다. 북

ㆍ중 간의 이러한 음성적인 거래관행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의 파

급효과를 제한하고 있다. 단둥 등의 접경도시에 위치한 중국업체들은 북

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출대금을 현물로 대신 지급받는 경우가 빈번하

다. 북한은 금융제한으로 송금이 어려워질 경우 자신들이 받아야 할 돈

을 대신해서 현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북ㆍ중 간 거래 시 중국 무역회사나 기업이 북한에 지급하는 수

출대금의 상당액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기업 

관계자나 중국인 대리인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류ㆍ봉제 임가공업체나 북한의 탄광ㆍ광산에 투자한 중국기업의 경우

에도 은행거래를 통하지 않고 북한에 현금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전달

하고 있어서 북한당국이 현금거래를 통해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회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은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중국인 대리

인을 활용한 계좌 개설 및 금융업무를 대행하는 음성적 거래를 확대한 

69)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2012), 위의 자료, pp. 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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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국내언론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관계기관은 불법적인 거래

를 위해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 중인 북한의 위장회사가 70여 개이며, 이 

회사들이 개설한 150~170여 개의 불법계좌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70) 

중국인 대리인을 통한 북한자금의 불법적 거래규모는 언론에 알려진 위

장회사의 규모보다 훨씬 클 것이다. 대북 거래에 참여하는 상당수의 중

국업체들은 북한 파트너의 요청에 의해 북한으로 송금하지 않고 북한기

업의 중국은행 계좌나 중국인 대리인의 계좌로 지급한 경험이 있다. 중

국인 대리인은 이를 현금화하여 북한 측 관계자에게 전달하므로 북한은 

금융추적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에 은닉된 북한자금의 일부는 

중국에서 북한 현지 기관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차명계좌로 북한 

권력층의 비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거래방식은 불법적인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어 중국정부로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북ㆍ중 간의 거

래에서 지속되고 있는 현금결제와 같은 비공식적 거래는 북한 측의 요구

가 주된 이유이지만, 일부 중국업체 또한 세금회피 등의 목적으로 음성

적인 대금결제를 선호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UN 차원에서 합의된 대북 제재안의 실질적인 이행뿐만 

아니라 국제적 규범에 맞는 자국의 금융제도와 교역체계를 구축하기 위

해 최근까지 묵인 내지 방조하던 금융기관이 배제된 북한과의 현금거래

와 외화밀거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적으로 북한의 금융업무

와 자금세탁을 대행하고 있는 중국 내 북한 대리인들에 대한 단속조치가 

필요하다. 북ㆍ중 경제교류에서 중국의 법률을 위반하면서 북한이 활용

하는 것이 중국인 대리인들을 통한 거래이다. 북한 기업 및 기관들이 직

접 금융거래를 하기 어렵거나 금융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70) �문화일보�(2012. 12. 26), ｢중국 내 北위장회사 70개, 불법계좌 150개 있다｣; �매일

경제�(2013. 2. 15), ｢北 위장계좌 170여 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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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리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대리인을 통한 북한자금의 은

닉은 중국에서도 금하고 있는 환치기, 자금세탁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

서 중국은 국제적 규범에 저촉되고 중국법도 위반하고 있는 북ㆍ중 거래

에서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2.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 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밀착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강화되고 있다. 실례로 2003년 최초로 10억 달러 수준을 기록

하였던 북한의 대중 무역은 2011년에 56억 2,000만 달러, 2012년 59억 

3,000만 달러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북한의 대중 무역이 전체 대외교역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52%, 2007년의 67%, 2009년의 78%, 

2011년 89%로 빠르게 증가하였다.71)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ㆍ

중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현금구매, 현물거래, 봇짐무역 등을 

고려할 때 북ㆍ중 간의 교역규모는 중국세관 자료를 활용한 공식적인 통

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교역의 대중 지역편중현상이 최

근 들어 더욱 심화된 것은 여타 국가들과의 경협사업이 위축된 것이 직

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지만,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2000년대 후

반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 북ㆍ중 교역의 확대에는 ① 

북한의 경제난 완화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 추진 강화, ② 중국정부의 동

북3성 지역개발정책 추진, ③ 중국 기업 및 상인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대북 사업확대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71)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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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생필품과 소비재를 중국에서 수

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공장설비, 원부자

재, 부품 등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72) 북한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

의 상당 부분은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수입된 중국 상품으로 알려져 있

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원자재 및 설비의 일부는 북한주민들이 생계유지

를 위해 참여하고 있는 개인부업이나 가내수공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개

인수공업으로 생산된 의류, 식료품 등은 종합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중국에서 유입된 상품은 2000년대 북한주민들의 비공식 경제활동과 북

한시장의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73) 

또한 중국에서 수입된 산업설비와 원부자재는 2000년대 후반 들어 북

한의 일부 공장과 기업소의 개보수, 가동률 증가에 기여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강성대국 건설론”을 제시하면서 전력, 석탄, 금속공업의 

생산증대와 운송부문의 정상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 기

간산업과 제조업은 공장설비와 인프라가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력난과 운송물류설비의 가동부진, 원부자재의 공급부족으로 가동률이 낮

은 상태에 있다. 국가기관이나 기업 차원에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설비

의 개보수와 현대화를 추진하더라도 관련 산업이 붕괴되어 북한 내에서 

부품조달이 어렵고 원부자재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따라서 북한기

업들은 많은 경우 중국에서 공장설비와 장비,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연료와 비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품목들이 설비, 기계부품, 전자기기, 화학제품 등의 

자본재와 중간재로 활용되는 물품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최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석탄, 철강 등의 광물자원의 대중 

72) 조명철ㆍ양문수ㆍ정승호ㆍ박순찬(2005),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p. 81.

73) 조명철 외(2005), 위의 책, pp. 14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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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중국기업과 북한당국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급격

한 경제성장에 따라 동북3성과 산둥성, 장강삼각주 지역에 위치한 철강

회사와 화력발전소 등에서 필요한 화석연료와 지하자원의 부족분을 해

외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매장량이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개발의 경제적 가치가 높은 북한 탄광과 광산에 대한 투자와 수

입을 확대한 것이다. 북한당국 또한 광업부문의 생산력 복구와 수출증대

를 통한 외화 확보를 위해 중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

였다. 

더욱이 북한 접경지역인 신의주, 나진ㆍ선봉지역을 연결하는 운송인

프라 건설과 산업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중국의 투자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 동해 항만출구 확보를 위한 중국의 지원으로 나진항 개발과 북ㆍ

중 간 운송로 개보수사업은 이미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정

권은 유훈사업의 성격을 가진 나선특구와 황금평지역 개발을 위한 의지

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외국기업 투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에 보다 많은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생겼다. 중국기업의 투자편의를 

도모하는 북한 나름의 노력으로 나온 것이 나선특구에서의 중국 위안화 

결산 허용과 경제 관련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호전적인 대응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인 비난

을 하면서도,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정상적인 경제교류를 강조하면서 나

선특구와 신의주지역의 황금평지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74) 중국은 북한당국과 2012년 8월 14일 베이징에서 ‘나선경

74) 중국 상무부의 천젠(陳健) 부부장은 2012년 9월 27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한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여 “중국기업의 북한 황금평ㆍ위화도, 나선 경제특구 투자를 적극적

으로 독려하고 지원할 것”을 밝혔다. 또한 2013년 4월 2일에 개최된 ‘제9회 중국ㆍ동

북아 박람회’에서는 북한 나선특구에서의 경협사업들이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

다. 천젠 부부장은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북ㆍ중 간 경제관계가 손상받지 않을 것임

을 암시하며, “나선경제특구는 북ㆍ중 간 협력으로 인민의 생계를 위해 추진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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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무역구와 황금평ㆍ위화도경제구 공동개발, 공동관리 연합지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경제특구의 발전기획요강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2013년 1월 9일 평양에서 북ㆍ중 간의 경제, 무역,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양국 정부 사이의 경제기술협정과 나선특구와 황금

평경제구 관리위원회 사무청사 건설과 관련된 협정을 조인하였다.75) 국

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강화되어 투자환경이 극히 나빠지는 상황에

서도 나선특구를 포함하여 중국의 대북 투자가 증가하는 것에서 대북 영

향력 확보를 위한 중국정부의 전략적 개입과 민간사업자들의 북한과의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밀착의 심화는 양면적 성격을 가진다. 중

국의 대북 무역과 투자 확대는 경제난으로 만성적인 공급부족을 겪고 있

는 북한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설비와 원부자재, 에너지를 공급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또한 중국은 

국제적 경쟁력이 매우 낮은 북한상품의 최대 수입국으로서 광업과 같은 

일부 북한산업의 생산증가와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정치적 후원과 

함께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관계에서 접경지역을 경유하는 교류와 우호

적 대우를 통해 북한경제가 낮은 수준이나마 현재와 같이 작동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대외시장의 제한, 낮은 국제신인도, 

외화부족, 비합리적인 법제도와 기업운영방식 등의 다양한 대외경제활동 

제약요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에 접경지역 중국업체들은 북한

이 현금거래, 물물교환, 외상거래 등의 비공식적 거래방식을 이용할 수 

업으로서 북한에 경제적 발전이라는 혜택을 줄 것”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프로젝트

이고 발전할 것”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2년 9월 27일자, 2013

년 4월 3일자 참고).

75) �조선신보�(2013. 1. 16), ｢조중정부, 경제기술협정 조인(협조강화문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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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비즈니스 파트너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접경지

역 중국 기업과 사업가들을 통해서 다양한 중국산 상품이 북한으로 반입

되고 있으며 북한의 광물자원을 포함한 수출품이 중국시장에서 판매되

고 있다. 더욱이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중국업체들은 2000년대 중반 이

후에 대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실례로 중국 민간기업의 북한 유통업 

진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 ‘조선ㆍ중국상품경영판매센터’와 ‘보

통강공동교류시장’은 랴오닝성에 소재한 중국기업이 투자하였다.76)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가 증가하고 북ㆍ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된 북한이 중국기업

과의 거래를 통해서나마 세계경제체제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

다.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이윤추구를 위해 대북 사업을 진행하는 중

국 업체ㆍ사업가들과의 거래 및 접촉이 증가하는 것은 북한이 시장경제 

상거래 원칙과 관행에 보다 많이 노출되게 한다. 또한 북한의 대외무역

기관들과 기업소들은 중국 및 제3국과의 거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

제시장의 변화와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대외경제

교류에서 북한당국과 기관들은 단순한 교역, 투자 규모의 확대만을 추구

하지 않을 것이고 수익확대와 사업성과의 증대를 추구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ㆍ중 경제관계의 활성화는 북한의 경제난 완화와 대외개방

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개발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북한당

국이 경제개혁을 시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중 경

제밀착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첫째로 지적되는 문제는 북한경제가 구조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어가는  

76) 선양시 무역촉진회와 조선대성그룹이 2004년 5월 평양에 합작으로 설립한 조선ㆍ중

국 상품경영판매센터에는 중국에서 공급된 2만여 종의 상품이 도매 또는 소매로 판

매되고 거래되는 상품의 60% 이상은 랴오닝성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

영자(2007),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 실태와 전망｣, p. 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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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이다.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은 이미 고착화

되었다. 주민들의 일상 소비생활영역에까지 중국자본의 영향력이 확산되

고 있으며, 북한의 산업현장에서 이용되는 설비와 원부자재의 대중 의존

도는 매우 높다. 중국 위안화는 무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양국간의 대금결산 화폐로 사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의 유

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조명철 외(2005)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

이 북한이 중국시장에서 수입하는 설비와 장비로 발전소와 같은 산업인

프라를 가동하고 기업소와 공장의 개보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의 산업설비와 원부자재는 향후 다른 시장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더욱이 남북경협이 경색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

된 상황에서 중국 동북3성의 배후지역으로 개발되는 나진항 등의 운송

인프라  연계와 접경지역의 산업기반시설 구축은 북한의 경제종속 측면

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 기간산업의 개

발권이 중국기업에 과도하게 넘어갈 경우 향후 북한이 경제주권을 실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될 수도 있다.

둘째, 북한지도부가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개혁조치를 취하지 않

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지원과 경제교류의 확대는 북한이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 through)’전략을 전개하면서 과감한 정책적 변화를 시

도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77) 북한은 2000년대 들면서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공장 및 기업소에 대한 수익과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강

화하고 경제관리방식의 변화를 추진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남한과 서방국

가와의 경제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활동은 강화하면서 EU 국가들을 중심

으로 서방 선진국들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

다. 경제운영에서의 실리ㆍ실적 중시, 경제주체의 자율성 확대, 분배ㆍ

가격제도의 개선을 포함하여 2002년의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 

77) 조명철 외(2005),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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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북한의 경제정책에서 개혁적인 조치들은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외경제관계는 악화되었다.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국

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면

서 북한은 석탄, 전력, 금속공업 등 일부 산업부문의 생산량 증가를 달

성하였다. 정부기관과 군부는 외화벌이가 가능한 지하자원을 중국에 수

출함으로써 필요한 외화와 물품을 확보하고 이들 통해 제한적인 계획부

문에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계가 등장한 이후 북한은 경제정책에서 특별한 변화를 시도

하지 않고 있다. 2012년 전반기에 권력승계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한 김

정은 제1비서는 4월 15일에 최초의 공개연설을 통해 “인민이 다시는 허

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자”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밝혀 식량문제 해결

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부문의 개혁조치가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

을 낳았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유훈통치에 따른 기존의 경제관리방식

과 대외관계를 유지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추구하였다. 양립할 수 없는 

핵개발과 경제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전략은 북

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이 심화되는 부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체제유지가 우선적인 

목표인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내부 경제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정책의 추

진보다는 중국의 지원과 경제협력에 바탕을 둔 2000년대 후반기 김정일 

체제의 전략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의 경제교류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거래방식은 최근까지 북ㆍ중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지

만 거래규모와 거래 당사자가 제한되어 있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

도와 법규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효과를 기대하기 어

렵다.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배제된 북ㆍ중 간의 교역방식은 수출대금 

미회수와 거래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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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수단이 부재하여 향후 거래량과 거래품목의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

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상당수

의 중국업체들은 현금거래와 비공식적, 음성적 대금결제를 이용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일부 중국기업들은 구상무역 성격의 생산설비와 원자재를 제공하는 방

식으로 북한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

국기업은 신뢰성이 낮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거래를 회피하고 있으며, 광

물자원의 수입과 대북 수출의 경우에도 접경지역의 대행업체를 거쳐서 

간접적인 거래에 나서는 실정이다. 

북한과의 교역 또는 투자에 참여한 후 계약조건, 이윤분배방식 등에서 

북한 측과 갈등을 경험한 경우가 상당하고, 시양그룹(西洋集团) 사례와 

같이 일부 중국기업은 북한과 심각한 분쟁을 겪고 대북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양그룹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에 2.4

억 위안을 투자하여 연간 50만 톤을 제련할 수 있는 현대적인 채광공장

을 설립하고 관련 설비를 갖추었지만, 이후 북한은 합작과정에서 각종 

이유를 들어 2012년 8월 계약을 파기하였다.78) 북한의 혜산청년광산에 

투자한 저장성의 완샹그룹은 북한 채굴공업성과 합작으로 혜중광업합영

회사를 설립하고 광산개발과 함께 제련공장을 건설하였다. 초기에 계획

하였던 1.5억 위안을 넘는 5.6억 위안까지 투자액을 늘려 생산기반을 구

축하였으나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얻기 힘들고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으

로 인해 투자를 계속 진행하기에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

다.7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비교적 양호한 

78) �中国企业报�, ｢西洋集团在朝投资僵局难破｣, 2012년 12월 17일자.

79) �时代周报�, ｢投建惠山青年铜矿已超5.6亿元 万向集团在朝处境微妙｣, 2013년 3월 7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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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처로 평가되고 있지만, 북한의 대내외적 사정에 따른 사업중단에 대

한 우려로 인해 중국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보류되고 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상호간에 분쟁을 해결

하고 조정하는 공식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ㆍ중 접

경지역에 위치한 업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국기업들은 북한과의 

거래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법제의 정비와 외국기업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거래관행이 정착되지 않는 한 북ㆍ중 간의 경제교류 확대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그동안 관행화되어왔던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교역관행들은 국제통상체제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이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정부가 향후 자국의 금융제도와 교역관행을 개혁

하는 과정에서 현재 접경지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음성적인 대금결제 관

행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의 대북한 교역 및 투자는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업체와의 거래에서 활용

하는 비합리적인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외국기업들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외경제 관련 제도와 법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북ㆍ중 경제관계의 형태와 구조는 북한경

제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북

한과 거래하는 중국업체들은 지리적 인접성, 중국정부의 변경지역 개발

을 위한 정책적 우대를 바탕으로 중국에서조차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저

가의 노동집약적 의복제품, 전기부품 및 광산물, 농수산물 등 1차산품의 

대북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기는 구조이므로 북한이 교역을 통해 국제경

쟁력을 강화하거나 산업회생을 위한 대규모 자본유입과 선진기술 도입

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국기업의 대북 투

자는 대부분 기술협력 또는 설비투자를 통한 기술이전효과가 미약한 자

원개발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 제조업과 유통업에 진출한 상당수의 

중국기업들은 자금과 규모 면에서 영세하고, 담배, 가구, 건축자재,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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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조명기구 제조 등 북한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새로운 제품개발보다

는 중국에서 사양화한 기술과 제품을 북한에서 단순 생산ㆍ판매하는 것

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북한의 가장 큰 외화공급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광산물의 대중

국 수출의존은 북한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

국시장에서의 원자재가격 급락과 같은 외부충격에 북한경제가 취약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하자원과 관련된 생산품이 전체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북한 제조업과 기타 산업의 가동률과 생산량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상품이 생산되더라도 대부분은 상업성이 부

재하여 우호 교역국인 중국에서조차 판매가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별 다른 가공과정이 필요 없는 석탄의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북

한의 최근 무역구조와 북한당국의 외화획득, 경제운영방식은 북한경제의 

중장기적 발전 가능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000년대 하반기의 광물자원의 국제가격 상승과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은 중국의 대북한 광물자원 수입을 크게 증가시키고 중국기업들이 북한 

부존자원 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

체와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여파로 중국 발전소 및 기간산업의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자 2012년 말부터 북한으로부터의 반입도 감소하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접경지역의 중국업체들은 내수시장의 가격하

락으로 북한산 무연탄의 가격을 1톤당 95달러 수준에서 85달러로 낮게 

판매할 것을 북한 무역회사에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회사는 대체시장을 

마련하기 어려워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수출하거나 판매를 유보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80)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금, 철광석, 구리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 가격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원자재 시장에서의 가격변화

80) 2013년 3월, 북한에서 석탄을 수입하는 중국 무역업체 관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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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와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해 북한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 문제를 야기함을 알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지하자원의 대중국 수출

에 의존하면서 필요물품을 수입하는 교역구조와 증가하는 무역적자, 불

균형이 심화되는 산업구조를 방치할 경우 북한은 제3세계 저개발국가들

이 경험하고 있는 만성적인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대외관계 개선, 무역의 다각화와 외국인투자 확대

를 통해 경제적으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대외무역과 투자 유치에서 중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은 북한

의 대중 경제관계가 비정상적인 종속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통치기반이 불안정한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 중국의 지

원에 의한 의존적 발전(dependent development)전략을 추진하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은 북한의 현상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경제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자체 산업기반을 재건하

지 못하는 북한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저임노동력, 자원의 

단순 공급원 역할을 하면서 중국경제의 주변부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경제정책의 변화와 대외관계 재정립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

제적 의존을 시정하면서 북한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경제의 재건에는 산업구조 조정과 같은 북한이 경제개혁 차

원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있는 반면, 대외경제협력의 측

면에서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 최근 들어 김정은 정권은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

사일 같은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남북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

고 있다. 북한당국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를 포함하여 전향적

인 태도 변화를 보일 때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확대에 새로운 계기가 마

련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을 위한 다자

간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가 추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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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경색된 남북관계와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외

경제관계 형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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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Cooperation and Practices 

of Economic Transactions in Border 

Areas of North Korea and China

Jong-Woon Lee and Yi Kyung Hong

Amid deterioration of North Korea’s foreign relations due to its 

nuclear developmen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actually showing unmistakable signs of expansion. It is 

expected that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states will become 

even closer in the coming years as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the 

two are materializing along with the rapid promotion by China of its 

development plan for its Northeast provinces. This study seeks to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North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by investigating trade, price 

settlement methods and transaction practices in the border areas.

In transac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e methods of 

exchange are often unofficial, taking advantage of close relations 

between partners from both sides. Unlike regular international 

transactions using letters of credit or financial institutions, cash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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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s and barter trade are prevalent in commercial transactions 

between the two communist states. Such practices include illegal 

elements such as smuggling of foreign currency into the country. In the 

face of economic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ong with 

industrial stagnation and foreign currency shortage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North Korea is actively taking advantage of these ‘unofficial’ 

methods in an attempt to circumvent official rules of financial 

transactions. Chinese trade companies located in the border areas are 

accustomed to cash or barter transactions, and some companies even 

prefer such transactions precluding involvement by financial institutions, 

for reasons of reducing extra expenses and avoiding taxes.

Among modes of trade, border trade is reflective of characteristics of 

border areas. Chinese companies in the border areas favor conducting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through such “border trade.” It is 

because there is more room to utilize unofficial methods in foreign 

exchange control, price settlement, and tax rebate through border trade 

than through general trade. Taking various unofficial trade practices 

into account, the scale of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very 

likely to far exceed the figures recorded officially by Chinese customs. 

North Korea is receiving payments in cash for processing imported 

materials commissioned by Chinese companies. Such cash brought into 

the North is easy to hide and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North 

Korean authorities divert such cash for their own operations. State 

institutions, trade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North Korea 

often do not abide by rules stipulated in transactions with China 

regarding trade settlement. Though there are no official statistics 

regarding bank remittance for trade settlement, it is estimated that 

about 20 to 30 percent of trade settlement are conducted through bank 

remittance and the rest are settled through cash.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ough unofficial transactions carried out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re attributable to exp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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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 are illegal 

elements in such transactions which can undermine economic sanction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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